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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유사성을 탐구하며, 누가복음이 그리스-로마 문학에 

익숙한 이방인 독자들에게 친숙한 서사와 상징을 통해 

예수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찰한다. 연구는 누가복음이 

구약성경과의 연관성을 넘어서 『아프로디테 찬가』, 

『일리아스』, 『오뒷세이아』와 같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의 내용 및 표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한다.  

 수태고지에서 예수의 탄생은 『아프로디테 찬가』 속 

아이네아스의 탄생 이야기와 유사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왕적 혈통과 영원한 통치를 강조한다.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는 묘사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헌 속 신적 존재의 변신 서사와 닮아 

있으며, 예수의 행적, 죽음, 부활은 디오뉘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화적 서사와 평행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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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누가복음이 유대 문헌뿐 아니라 고대 지중해 

문화권의 서사적 특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누가복음 속 예수가 가진 독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누가복음이 그리스-로마 문화권 독자들에게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 

주요어:  누가복음, 그리스-로마 문학, 유사성, 수태고지, 

성령의 임재, 디오뉘소스, 아스클레피오스 

학번: 2019-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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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과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신약성경 연구는 구약과 유대전통을 

계승하는 구속사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는 성경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려는 신학적 이유와 더불어, 이교적 문화와의 혼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로마 문학과의 

비교 연구는 기피되거나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그리스-로마 문화권 안에서 쓰였다. 그리고 특히나 누가복음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받았고, 예수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임을 강조한다. 

 

1.1. 문제제기        

누가복음이 저술된 서기 80-85 년경1, 그리스-로마 문화는 이미 로마 

제국의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기원전 146 년, 

로마가 코린토스를 파괴함으로써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한 이후, 그리스의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로마는 „그리스의 

것‟을 모방하거나 경쟁하면서 소위 „로마의 것‟을 형성해 나갔다.2  

                                                           
1
 Fitzmyer (1981), 57. 

2
김헌 (2020), 85.  



2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히 그리스-로마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우선 그는 시리아 안티오키아 출신이었으며, 

안티오키아는 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이자 상업적인 

요충지였다. 이곳에는 로마 군사본부가 위치했으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었다.  

기원전 331 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리오스 3 세를 물리치고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다. 이후 셀레우코스 니카토르(έιεπθνο 

Νηθάησξ)는 312 년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고, 기원전 300 년경에는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에서 5,300 명을 수도 안티오키아로 이주시켰다. 이 

도시는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 시리아인, 유대인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기원전 64 년 이후 로마제국의 시리아 속주의 수도가 

되면서 많은 로마인들 또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4 이처럼 안티오키아는 

오래 전부터 그리스-로마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대도시였다.  

                                                           
3
 교부문헌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문헌은 누가복음의 저자를 ‘바울의 동료이자 

시리아 안티오키아 출신 의사 누가’라고 증언한다. 1 차 니케아 공의회(325 년) 

이전의 교부들(ante-Nicene fathers) 중 이그나티오스(Ἰγλάηηνο Ἀληηνρείαο, 약 

35–약 107)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107)에서 누가라는 인물이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을 증언했다고 밝힌다.  에이레나이오스(Δἰξελαῖνο, 약 130–202)는 

『이단 논박』(약 180) 3 권에서 바울의 동료 누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클레멘스(약 150–약 215)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독자, 문체 

면에서 저자가 같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도행전의 선교여행 기록 중 주어가 

3 인칭에서 1 인칭 복수로 바뀌는 부분을 가리키는 ‘we sections’(16 장 10-

17 절, 20 장 5-15 절, 21 장 1-18 절, 27 장 1 절 -28 장 16 절)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증거와 정황을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로 보는 것은 적합하다. 
4
 Evans & Porter (2000), 34. 



3 
 

또한 누가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울은 골로새서 4 장 10-14 절에서 유대인 동료들(„할례를 받은 자들.‟ νἱ 

ὄληεο ἐθ πεξηηνκῆο)과 이방인 동료들을 구분하여 언급하는데(10-11 절과 

12-14 절), 누가의 이름이 후자인 이방인 동료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나와 함께 투옥된 아리스타르코스와 바르나바의 조카 마르코스, 그리고 

유스토스라고 불리는 예수스,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유일한 자들이며, 

이와 같은 자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Ἀζπάδεηαη ὑκο Ἀξίζηαξρνο ὁ ζπλαηρκάισηόο κνπ θαὶ Μξθνο ὁ ἀλεςηὸο 

Βαξλαβ (πεξὶ νὗ ἐιάβεηε ἐληνιάο, ἐὰλ ἔιζῃ πξὸο ὑκο, δέμαζζε αὐηόλ) θαὶ 

Ἰεζνῦο ὁ ιεγόκελνο Ἰνῦζηνο, νἱ ὄληεο ἐθ πεξηηνκῆο, νὗηνη κόλνη ζπλεξγνὶ εἰο ηὴλ 

βαζηιείαλ ηνῦ ζενῦ, νἵηηλεο ἐγελήζεζάλ κνη παξεγνξία.  

(골로새서 4:10-11) 

 

 우리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 에파프라스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성취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로 서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분투하는 자입니다.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가 많은 수고를 한다고 내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루카스[누가]와 데마스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4 
 

ἀζπάδεηαη ὑκο παθξο ὁ ἐμ ὑκλ, δνῦινο Υξηζηνῦ [Ἰεζνῦ], πάληνηε 

ἀγσληδόκελνο ὑπὲξ ὑκλ ἐλ ηαῖο πξνζεπραῖο, ἵλα ζηαζῆηε ηέιεηνη θαὶ 

πεπιεξνθνξεκέλνη ἐλ παληὶ ζειήκαηη ηνῦ ζενῦ. καξηπξ γὰξ αὐηῶ ὅηη ἔρεη πνιὺλ 

πόλνλ ὑπὲξ ὑκλ θαὶ ηλ ἐλ Λανδηθείᾳ θαὶ ηλ ἐλ Ἱεξαπόιεη. ἀζπάδεηαη ὑκο 

Λνπθο ὁ ἰαηξὸο ὁ ἀγαπεηὸο θαὶ Γεκο.  

(골로새서 4:12-14) 

 

기원후 2 세기에 그리스어로 먼저 쓰이고 이후 라틴어로 번역된 

『반마르키온주의 서문』(Anti-Marcionite Prologue)역시 누가복음의 

저자를 ‘안티오키아 출신 시리아인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 1]5 

거룩한 누가는 태생적으로 시리아인이자 안티오키아 출신이다. 

ἔζηηλ ὁ ἅγηνο Λνπθο ἀληηνρεύο ζύξνο ηῶ γέλεη... 

 

                                                           
5
 GA 1828, fol. 10a, 신약성경 필사본 연구소(CSNTM), 2024 년 9 월 25 일 

접속, https://manuscripts.csntm.org/manuscript/View/GA_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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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누가는 직업적으로 의사였다. 당시 의학은 철학, 종교 그리고 

합리성이 융합된 학문으로, 6  의사들은 실용적인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리스 문학을 폭넓게 접해야 했다. 특히, 그리스 의학을 배운 

의사(archiater)들은 고학력자로서 존중받으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고위층의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학문보다는 경험에 의존하여 

실용적인 치료법을 익혔던 일반 의사(medicus)와 명확히 구별되었다. 7 

이처럼 누가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중심지인 안티오키아 출신의 

이방인이며, 당대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의사였다. 즉, 그는 여러 그리스-

로마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녔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수신자 역시 그리스-로마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는 누가복음 1 장 3 절에서 

테오필로스(Θεόθηινο)를 수신자로 명시하는데, 이 이름은 ζεόο와 θίινο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이 이름이 의미상 모든 신자를 총칭할 수 있기에, 많은 

학자들은 독자가 일반적인 이방인 신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8 예를 들어, 

존슨(Luke T. Johnson)은 1 장 3 절의 표현 ‘θξάηηζηε Θεόθηιε’가 

저자의 경제적인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형식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6
 그리스-로마 시대의 의학에 관하여 Irby (2016), 343-515 와 Scarborough 

(1969)를 참고하라. 
7
 Scarborough (1969), 109-110. 

8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뜻할 수 있다. 한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질 마음의 자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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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여 테오필로스가 더 넓은 범위의 이방인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했다.9 보어터(Michael Wolter)는 누가복음이 

저술되기 전 대부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저자가 이러한 이방인 신자들을 

모두 독자로 상정하고 글을 썼을 것이라 주장했다.10  

한편, 수신자가 특정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이 고대 문헌에서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11  또한, θξάηηζηνο 라는 한정사는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명예로운 칭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된다. 12  예컨대, 『게멜루스가 사비누스에게 보내는 편지』(기원후 

108 - 109), 『파울리누스에게 보내는 편지』(기원후 101 - 200)에서 

이 칭호가 사용되었고,13 요세푸스 또한 그의 저서에서 에파프로디토스에게 

동일한 칭호를 사용하였다. 14  사도행전에서도 클라디우스가 펠릭스에게 

보낸 편지(23:26)나 테르툴루스가 펠릭스를 부를 때(24:3)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바울 역시 관직자들에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 15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양한 직위를 가진 인물들을 밝히는데, 이는 1 차 독자인 

관직자 테오필로스가 자신의 글에 대해 가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9
 Johnson (1991), 28. 

10
 Wolter (2016), 47; 74-75. 

11
 Fitzmyer (1981), 299; Moulton & Milligan (1929), 288.  

12
 s.v. ‘θξάηηζηνο’ in Moulton & Milligan (1929), 358,  “… is very common 

as an honorific title in addressing persons of exalted rank…”  
13

 Moulton & Milligan (1929), 358.  
14

 요세푸스,  『아피온에 반하여』 1.1 
15

  사도행전 23:26; 24:3;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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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관직자들을 의도적으로 자주 

언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6 비록 학자들 사이에 독자가 특정 개인인지 

혹은 일반적인 이방인 신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주 독자가 

이방인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독자 역시 

그리스-로마 문학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은 저술 배경뿐만 아니라 저자와 독자 모두가 

그리스-로마 문화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누가복음과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연관성을 방증한다. 

 

1.2. 유사성에 관한 인식과 선행연구 

복음서와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유사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목되었다. 

그리스 가정에서 태어난 순교자 유스티노스(약 100–약 165)는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이 그리스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나 디오뉘소스 등과 

유사하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초대 교회 시기부터 복음서와 그리스-로마 

문학 사이의 공통된 주제와 모티프가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 소생이신 로고스께서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남녀의)몸섞임 없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16 사도행전 13:7; 17:12, 34; 19:34; 21:31-32; 23:26; 25:13 etc. 



8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당신들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자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이 

제우스의 아들들 중 몇 명이나 하늘로 들리어졌다고 기록했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의사였던 번개를 맞은 아스클레피오스와 

사지가 찢겼던 디오뉘소스와…   

Σῶ δὲ θαὶ ηὸλ ιόγνλ ὅ ἐζηη πξηνλ γέλλεκα ηνῦ ζενῦ ἄλεπ ἐπηκημίαο θάζθεηλ 

ἡκο γεγελλῆζζαη  Ἰεζνῦλ Υξηζηὸλ ηὸλ δηδάζθαινλ ἡκλ θαὶ ηνῦηνλ 

ζηξαπξσζέληα θαὶ ἀπνζαλόληα θαὶ ἀλαζηάληα ἀλειειπζέλαη εἰο ηὸλ νὐξαλόλ, νὐ 

παξὰ ηνὺο παξ‟ ὑκῖλ ιεγνκέλνπο πἱνὺο ηῶ Γηΐ θαηλόλ ηη θέξνκελ.  Πόζνπο γὰξ 

πἱνὺο θἀζθνπζη ηνῦ Γηὸο νἱ παξ‟ ὑκῖλ ηηκώκελνη ζπγγξαθεῖο ἀλειειπζέλαη εἰο 

νὐξαλὸλ ἐπίζηαζζε· Ἀζθιεπηὸλ δή, θαὶ ζεξαπεπηὴλ γελόκελνλ, θεξαπλσζέληα, 

Γηόλπζνλ δὲ δηαζπαξαρζέληα... 

(유스티노스, 『변증』 21.1, 2)
17

 

 

클레멘스(약 150–약 215)를 비롯한 몇몇 호교론자들 역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음서와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한편, 켈수스나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유사성을 

                                                           
17

 A 사본(Parisinus graecus)에는 ἐπίζηαζζε 이후에 “ζπγγξαθεῖο ἐπίζηαζζε ξκῆλ 

κὲλ ιόγνλ ηὸλ ἑξκελεπηηθὸλ θαὶ πάλησλ δηδάζθαινλ”라고 쓰여있다. 민즈(Denis 

Minns)와 파르비스(Paul Parvis)는 익명의 기록자가 심하게 손상된 원필사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 변형을 가한 것이 A 사본이라는 입장을 띠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Minns & Parvis (2009), 19-2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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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18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유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누가복음과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구체적인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장르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캐드버리(Henry J. Cadbury)는 처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리스-로마 역사서술(historiography)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했다. 19  이후 알렉산더(Loveday Alexander)도 누가복음의 서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로마 역사서술과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20 국내에서는 

이두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장르를 비극적 역사서술(tragic 

historiography)로 제안하며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21 

한편, 복음서와 그리스-로마 전기문학(biography) 간의 유사성도 

주목받고 있다. 보타우(Clyde Weber Votaw)는 복음서들이 예수에 관한 

회상과 기억할 만한 일들을 담고 있으며, 전도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그리스-로마 전기문학과 비교하였다. 22 

버릿지(Richard R. Burridge)는 그리스-로마 전기문학의 특징을 정밀히 

분석한 뒤, 누가복음을 포함한 다른 복음서들과의 유사성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누가복음의 장르를 역사서술 혹은 전기문학으로 보는 두 가지 

                                                           
18

 켈수스, 『참된 말씀』 3.24-25 
19

 Cadbury (1927) 참고. 
20

 Alexander (1993) 참고. 
21

 Doohee Lee (2013) 참고. 
22

 Votaw (19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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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 연구는 주로 장르 이해의 

차원에서 머물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누가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비교는 여전히 구약성경과 유대문헌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흐름 속에서 맥도날드(Dennis R. MacDonald)는 기존의 

„보수적‟인 경향을 벗어난 독창적인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신약성경이 

저술된 당시의 정황을 강조하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들이 단지 

형식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리스-로마 문학을 

모방했을 가능성을 제안했다. 맥도날드는 누가가 호메로스 서사시를 

모방하면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경쟁하고 아이네아스와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뛰어난 영웅인 예수와 바울을 내세웠다는 

본즈(Marianne P. Bonz)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23 그의 연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코스의 여신도들』, 소크라테스에 관한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술들 등과도 연관성을 탐구한다. 24  이를 통해 맥도날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당시의 고전 문학과 경쟁하고 대화하며 새로운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23

 MacDonald (2015), 4. 
24

 그의 저서로는 The Dionysian Gospel (2017), Luke and Vergil: Imitations 
of Classical Greek Literature (2015), The Gospels and Homer: Imitations 
of Greek Epic in Mark and Luke-Acts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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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샀다. 문헌 간 연구에서 구약성경과의 

연관성만을 주로 인정하는 학풍도 원인이겠지만, 맥도날드가 제시한 

근거가 기존의 구약성경과의 상호문헌적 연구에 비해 확실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디오니소스 찬가 

7 번에서 해적들이 디오니소스를 납치하는 장면(33-53)과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자신의 제자가 될 어부들에게 보여준 기적(5:6-9)을 

비교한다.25 그는 낯선 이를 배에 태운 점, 선원들이 그의 정체를 몰랐던 점, 

배가 위험에 처할 뻔한 점 등을 유사한 요소로 제시한다. 그러나 두 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해적들은 디오니소스의 외관만 

보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그를 납치했으며, 그 결과로 '형벌'을 받았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의 요청에 따라 그를 배에 태웠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랜 시간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후, 예수의 제안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부서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의 연구는 신약성경과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구체적인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성경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헌은 누가-

행전을 호메로스의 서사시, 『아프로디테 찬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비교하며 저자의 의도성과 독자의 수용 문제를 

                                                           
25

 MacDonald (20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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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논의했다.26 또한, 맥도날드의 사도행전과 『오뒷세이아』 간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견해를 비판하며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변호했다. 특히, 바울의 로마로의 항해 여정(사도행전 27:1–28:16)에 대한 

맥도날드의 비교 연구를 통해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은유적 

메시지를 살펴보았다. 27  이두희는 네슬-알란드 27 판에 기재된 그리스 

문학의 인용 사례로 보이는 예들을 소개하며, 신약의 저자들이 복음 전파의 

매체로 그리스-로마 문학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28  그러나 이 

외에는 두드러진 후속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앞선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복음과 그리스-로마 문학 간의 

내용적 유사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1.3. 연구 주제와 방법론 

  연구의 소주제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에 관한 수태고지로 시작된다. 여기서 

누가는 두 인물의 탄생 예언을 평행적으로 배치하면서도, 요한을 „주의 

                                                           
26
김헌 (2020), 79-106. 

27
  Heon Kim (2019) 전문. 

28
 이두희 (2015),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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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예비하는 자‟로 묘사하고 예수가 요한이 준비해야 할 온 민족의 

구원자이자 „주(θύξηνο)‟임을 분명히 한다(1 장).  

  예수의 출생은 누추한 구유에서 시작하지만, 역설적으로 천사들과 

선지자(시므온과 안나)가 그의 탄생을 찬미한다. 예수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유년기를 지나 공적 삶을 앞두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후 본격적으로 공적 삶을 시작한다(2-4 장).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갈릴리 지방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삼는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적과 가르침으로 그의 정체성은 점차 

명확해지고,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질투하며 그와 갈등하기 시작한다(5-9 장).  

 이후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는 이 목숨을 건 여정에서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친다. 그러나 

여정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된다(9-19 장).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그는 전통을 가장한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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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를 매수하고, 예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가르친다. 곧이어 예수는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불의한 재판을 거치고, 빌라도에게 넘겨진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내린다(19-23 장). 그러나 예수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구원적 의미를 

가르친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24 장).  

   이처럼 누가복음은 주인공 예수의 <출생>, <공적 삶 준비>, <공적 삶>, 

<죽음과 부활>이라는 일대기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각 

구성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유사성 연구가 누가복음의 특정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자 한다. 

 

<출생> 예수와 『아프로디테 찬가』 속 수태고지 비교 

<공적 삶 준비> 비둘기 같은 성령과 그리스-로마 문헌 속 신들의  

변신 비교 

<공적 삶> & 디오뉘소스와 예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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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필자는 먼저 예수의 수태고지와 구약성경의 연관성을 분석한 뒤, 이를 

그리스-로마 문헌인『아프로디테 찬가』와 비교하며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로, 예수의 세례 장면에 등장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과 그리스-로마 문헌 간의 비교를 통해 누가복음 속 성령의 강림 

장면이 그리스-로마의 전통과 유사한 점을 탐구하겠다. 이를 위해 

그리스-로마 서사시에서 유사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세 번째로, 디오뉘소스와 예수의 일대기가 갖는 유사성을 살펴보겠다. 

디오뉘소스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을 분석하여, 두 인물의 삶의 주요 요소와 

서사적 공통점을 탐구할 것이다. 네 번째로,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의 

서사적 유사성을 논하겠다. 특히 디오뉘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는 

유스티누스가 직접적으로 예수와의 유사성을 언급했던 신들인 만큼, 이를 

통해 당시 이방인들이 발견하거나 느꼈을 유사성을 작게나마 이해하고 

경험해 볼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글에서 인용하는 문헌들의 번역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필자가 직역한 내용을 본문에 함께 제시한다. 또한, 각 저술의 저자는 

그리스인의 경우 그리스식 발음으로, 로마인의 경우 로마식 발음으로 

표기할 것이다. 

<죽음과 부활>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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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와 아프로디테 찬가의 수태고지 

 

복음서 중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며,29그 분량은 누가복음의 것이 마태복음의 것보다 약 세 배 더 

길다. 30  특히 예수의 탄생과 출생배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길 뿐 아니라,31 수태고지를 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하다.32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부분은 구약성경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면서도, 그리스-로마 문학과 비교할 때도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1. 수태고지: 내적 구조 

                                                           
29

 마가복음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Ἀξρὴ ηνῦ 

εὐαγγειίνπ Ἰεζνῦ Υξηζηνῦ [πἱνῦ ζενῦ], 1:1)‛라고만 쓰여있고 요한복음의 경우, 

창세기 1 장 1 절이 떠오르게 하는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있었다( λ ἀξρῇ ἦλ ὁ 

ιόγνο, 1:1)”로 시작하는 서론이 위치하고 있다. 
30

 마태복음은 총 48 절에 그의 출생 배경과 유년시절을 담고 있으나 누가복음은 

서문을 제외하고도 128 절을 차지한다.     
31

 마태복음은 총 48 절에 그의 출생 배경과 유년시절을 담고 있으나 누가복음은 

서문을 제외하고도 128 절이라는 3 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예수의 출생배경과 

유년시절을 기록하고 있다.     
32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예수의 기원을 알리는 것은 

수태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전개상 이미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런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요셉에게 그의 결정을 무마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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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1 장 5 절에서부터 2 장 

끝까지에 이른다. 이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다르며, 

특히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병렬 구조를 

이루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많은 학자들은 두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평행을 이룬다고 주장하며, 그 평행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요한의 

수태고지 

1:5-25 A’ 예수의 

수태고지 

1:26-38 

B 요한의 탄생 1:57-8 B’ 예수의 탄생 2:1-20 

C 할례와 찬가 1:59-80 C’ 할례와 찬가 2:21-40 

    [표 2-1]33 

 

이 중에서 요한과 예수의 수태고지(A - 1:5-25, A’ - 1:26-38)는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지닌다.34 

                                                           
33

 Fitzmyer(1981), 135-136, Bock (1994), 65. 
34

 아래의 표는 피츠마이어가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필자가 편집한 것이다.  

피츠마이어는 학자들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자신은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의 견해를 주로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리오넷(Stanislas Lyonnet)과 

라우렌틴(René Laurentin)의 견해도 취한다고 한다. Fitzmyer(198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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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고지(1:5-56) 

1. 요한(1:5-25) 2. 예수(1:26-38) 

5-

10 

부모 소개, 아이 없음(불임) 26-7 부모 소개, 아이 없음 

(혼인 전) 

11 천사 등장 28 천사 등장 

12 ‚그(스가랴)가 

놀랐다(ἐηαξάρζε) ‛ 

29 ‚그녀(마리아)가 

놀랐다(δηεηαξάρζε)‛ 

 

13 

‚무서워하지 말라…(κὴ 

θνβνῦ)‛ 

30 ‚무서워하지 말라…(κὴ 

θνβνῦ) ‛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ἡ γπλή ζνπ 

ιηζάβεη γελλήζεη πἱόλ ζνη)‛ 

31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ζπιιήκςῃ ἐλ γαζηξὶ 

θαὶ ηέμῃ πἱὸλ)‛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라 

(θαὶ θαιέζεηο ηὸ ὄλνκα αὐηνῦ 

Ἰσάλλελ)‛ 

31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θαὶ θαιέζεηο ηὸ ὄλνκα 

αὐηνῦ Ἰεζνῦλ)‛ 

15 ‚그가 주 앞에(ἐλώπηνλ ηνῦ 

θπξίνπ) 큰 자(κέγαο)가 

되며…‛ 

32 ‚그가 큰 자(κέγαο)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18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잉태치 못할 이유]  

(θαηὰ ηί γλώζνκαη ηνῦην;...) ‛ 

34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잉태치 못할 이유]  

(πο ἔζηαη ηνῦην...) ‛ 

19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35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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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두 수태고지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없는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각각 천사가 찾아온다는 점, 천사가 놀란 

그들에게‚두려워하지 말라‛ (κὴ θνβνῦ)는 말과 함께 수태를 고지한다는 

점, 아이의 이름과(θαὶ θαιέζεηο ηὸ ὄλνκα αὐηνῦ...) 정체를 알려준다는 점, 

그리고 이 고지에 대해 스가랴와 마리아가 각각 표한 의문에 대해 천사가 

이를 위한 표징을 준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 

수태고지는 대조를 이루며 예수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과 달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이 

주(θύξηνο)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예수는 요한이 예비할 다윗의 

자손이자 주(θύξηνο)이다. 또한, 스가랴가 의문을 표할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아버리지만, 마리아가 의문을 표할 때는 노년의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20 표징: ‚…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36 표징: ‚…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22 스가랴의 강제된 말 못함 38 마리아의 자발적 응답 

23 ‚그(스가랴)가 

떠나갔다(ἀπῆιζελ) 

38 ‚그(천사)가 

떠나갔다(ἀπῆιζε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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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시하며 설득한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스가랴와 달리 천사의 

고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한다. 이처럼, 두 수태고지는 서로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도 대조를 통해 예수의 우월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한편 볼터는 평행구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역교차 구조에 주목한다. 

그는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2:8-20),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2:22-40), 

그리고 예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2:41-52)와 평행하는 이야기가 세례자 

요한의 것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가복음 1-2 장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볼터는 1 장 

8 절부터 79 절까지를 역교차 구조(chiastic structure)를 갖는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35  

                                                           
35

 Wolter (2016), 55-7. 

           A. 스가랴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음 (1.8-23) 

  시간의 간격(24)- Μετὰ δὲ ταύτας τὰς ἡμέρας... μῆνας πέντε... 

         B. 마리아가 예수의 수태고지를 받음 (1.26-38) 

  시간의 간격(24)- ...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ταύταις... 

       X. 요한과 엘리사벳이 예수의 어머니(마리아)의 방문에 반응함  (1.40-45) 

          B .́ 마리아의 찬가 (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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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조는 스가랴의 수태고지(A)와 스가랴의 찬가(A )́가 마리아의 

수태고지(B)와 마리아의 찬가(B )́를 감싸며, 그 중심에 예수를 향한 

요한과 엘리사벳의 반응(X)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예수가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평행 구조와 역교차 

구조는 차이가 있지만, 두 구조 모두 예수의 우월성과 중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평행 구조와 역교차 구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역에서 등장하며, 그 범위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큰 구조에서부터 미소 

단위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36 그러나 이런 구조적 특징은 히브리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리스 문학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37 

대표적으로,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도 역교차 구조가 발견된다. 또한, 그리스 

비극은 평행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시인 카툴루스를 

비롯한 다양한 고전 그리스-로마 작가들도 이러한 구조를 활용했다. 그 

구조는 규모 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호메로스 서사시 전체에 걸친 

                                                           
36

 구약성경 속 평행구조와 역교차 구조는 운문의 범주를 너머 예언서, 역사서 등 

다양한 장르 속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도 1 장, 1-3 장과 7-9 장, 12-

14 장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등장하며 예언서 말라기의 경우, 그 구조 전체가 

역교차 구조를 띤다.      
37

 Porter (1971), 465-496; Werndly van der Riet (1998) 참고.  

  시간의 간격(24)-... ὡς μῆνας τρεῖς...   

          A .́ 스가랴의 찬가 (1.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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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구조에서부터,38 400 행이 넘는 중간 크기의 구조,39 그리고 20~30 행 

정도의 소규모 구조까지40 폭넓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보여주는 구조적 특징은 그리스 문학에 익숙했던 이방인 

수신자들에게도 친숙했을 것이다. 이러한 익숙함은 구조 자체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우월성과 중심성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여했을 것이다.    

 

2.2. 칠십인역과의 유사성 

늦어도 기원후 1 세기 이전에 쓰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41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Πηνιεκαῖνο σηήξ, 기원전 367-283)가 기원전 305 년에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창시한 후,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Πηνιεκαῖνο Φηιάδειθνο, 기원전 309-246)가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번역자들을 요청한다. 

이에 대제사장은 일흔두 명의 번역자를 보내주었고, 이때 히브리어 성경을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칠십인역이라고 여겨진다.42 대부분의 

                                                           
38

 스탠리(Keith Stanley)는 『일리아스』 전체가 권별로 역교차 구조를 띠고 

있다고 제안한다. Stanley (1993) 참고. 
3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21.144 – 22.329. 
40

 호메로스 『일리아스』 6.123 – 143; 『오뒷세이아』 11.170 – 203.  
41

 요세포스(Φιάβηνο Ιώζεπνο, 기원후 약 37 - 110)의 『유대 고대사』 12 권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김정훈 

(2009), 28 참고. 
42

 김정훈 (2009), 23-2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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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칠십인역을 인용하거나 반영했음을 

인정한다. 피츠마이어에 따르면, 누가가 쓴 단어들 중 약 90 퍼센트가 

칠십인역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43  또한,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과 

구약성경의 인용 구절들에서도 누가가 칠십인역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며, 44  이러한 영향은 수태고지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이스마엘(창세기 16:11-12), 이삭(창세기 17:15-19), 삼손(사사기 

13:3-5)의 수태고지가 누가복음의 수태고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45 천사가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 

또는 천사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아브라함,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온다. 이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이 상달되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수태고지가 전해진다. 다음은 각 본문의 내용들이다. 

                                                           
43

 Fitzmyer (1981), 113. 
44

 Fitzmyer (1981), 113-116; 김정훈 (2009), 346-378 참고. 
45

 Wolter (2016), 64.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스가랴야,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라. 너에게 기쁨와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그의 출생으로 많은 이들이 기뻐하리라. 그는 주님 

앞에서 위대할 것이며... ”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 그녀를 방문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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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보라, 네가 뱃속에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텐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그는 위대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고 

그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며 그의 왕위는 끝이 

없으리라... ”  

Εἶπεν δὲ ππὸρ αὐηὸν ὁ ἄγγελορ· κὴ θνβνῦ, Εαραξία, δηόηη εἰζηκούζθη ἡ δέεζίο 

ζνπ, θαὶ ἡ γςνή ζος λιζάβεη γεννήζει ςἱόν ζοι καὶ καλέζειρ ηὸ ὄνομα αὐηοῦ 

Ἰωαννην. Καὶ ἔζηαη ραξά ζνη θαὶ ἀγαιιίαζηο θαὶ πνιινὶ ἐπὶ ηῇ γελέζεη αὐηνῦ 

ραξήζνληαη. ἔζηαη γὰξ κέγαο ἐλώπηνλ [ηνῦ]θπξίνπ...  

 (...ἀπεζηάιε ὁ ἄγγεινο... εἰζειζὼλ πξὸο αὐηὴλ...) Καὶ εἶπεν ὁ ἄγγελορ αὐηῇ· κὴ 

θνβνῦ, Μαξηάκ εὗξεο γὰξ ράξηλ παξὰ ηῶ ζεῶ. θαὶ ἰδνὺ ζπιιήκςῃ ἐν γαζηπὶ καὶ 

ηέξῃ ςἱὸν καὶ καλέζειρ ηὸ ὄνομα αὐηοῦ Ἰηζοῦν. Οὗηορ ἔζηαι κέγαο θαὶ πἱνο 

ὑςίζηνπ κληθἠζεηαι θαὶ δώζεη αὐηῶ θύξηνο ὁ ζεὸο ηὸλ ζξόλνλ Γαπὶδ ηνῦ παηξὸο 

αὐηνῦ, θαὶ βαζιλεύζει ἐπὶ ηὸλ νἶθνλ Ἰαθὼβ εἰο ηνὺο αἰλαο θαὶ ηῆο βαζηιείαο 

αὐηνῦ νὐθ ἔζηαη ηέινο...  

(누가복음 1:13-16; 1:30-33)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라, 너는 뱃속에 아들을 가질 것이며 

그를 낳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너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다. 그는 들에서 지내는 사람이리라…  

Καὶ εἰπεν αὐηῇ ὁ ἄγγελορ θπξίνπ Ἰδοὺ ζὺ ἐν γαζηπὶ ἔσειρ καὶ ηέξῃ ςἱὸν καὶ 

καλέζειρ ηὸ ὄνομα αὐηοῦ Ιζμαηλ, ὅηη ἐπήκοςζεν θύξηνο ηῇ ηαπεηλώζεη ζνπ. 

Οὗηορ ἔζηαι ἄγξνηθνο ἄλζξνπνο... 

(창세기 16:1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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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래는, 그녀의 이름이 

사래라 불리지 않을 것이며 사라라 불릴 것이다. 내가 그녀를 축복할 

것이며 너에게 그녀를 통하여 아이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그 아이는 민족들을 위해 있으리라. 또한 민족들의 왕들이 그를 통하여 

있을 것이다.” 

Εἰπεν δὲ θεὸρ ηῶ Αβπααμ αξα ἡ γπλὴ ζνπ, νὐ κληθήζεηαι ηὸ ὄνομα αὐηῆρ 

αξα, ἀιιὰ αξξα ἔζηαι ηὸ ὄνομα αὐηῆρ. Δὐινγήζσ δὲ αὐηὴλ θαὶ δώζσ ζνη ἐμ 

αὐηῆο ηέθλνλ· θαὶ εὐινγήζσ αὐηόλ, θαὶ ἔζηαη εἰο ἔζλε, θαὶ βαζιλεῖρ ἐζλλ ἐμ 

αὐηνῦ ἔζονηαι.  

(창세기 17:15-16)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났고 그녀에게 말했다. ‚보라, 실로 네가 

불임이며 잉태치 못했었다. (허나) 너는 너의 뱃속에 아들을 가질 것이며 

그를 낳으리라... ” 

Καὶ ὤθζε ἄγγελορ θπξίνπ ππὸρ ηὴν γςναῖκα καὶ εἶπεν ππὸρ αὐηήν Ἰδοὺ δὴ ζύ 

ζηεῖξα θαὶ νὐ ηέηνθαο· καὶ ἐν γαζηπὶ ἕξειρ καὶ ηέξῃ ςἱόν...[삼손의 직분와 

직무]  

 (사사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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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의 수태고지는 구약성경의 수태고지들과 표현 및 형식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46  특히 이스마엘의 수태고지는 사용된 단어와 그 

배열에서 누가복음의 수태고지와 매우 흡사하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라, 네가 탯속에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그는 ...일 것이다” 

Καὶ εἶπεν ὁ ἄγγελορ αὐηῇ... θαὶ ἰδοὺ ζπιιήκςῃ ἐν γαζηπὶ καὶ ηέξῃ ςἱὸν καὶ 

καλέζειρ ηὸ ὄνομα αὐηοῦ Ἰεζνῦλ. Οὗηορ ἔζηαι... 

(누가복음 1:30-32a)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보라, 네가 탯속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리라. 그는 ... 일 것이다” 

Καὶ εἰπεν αὐηῇ ὁ ἄγγελορ θπξίνπ Ἰδοὺ ζὺ ἐν γαζηπὶ ἔρεηο καὶ ηέξῃ ςἱὸν καὶ 

καλέζειρ ηὸ ὄνομα αὐηοῦ Ιζκαει... Οὗηορ ἔζηαι... 

(창세기 16:11-12a) 

 

한편, 누가복음의 수태고지는 다니엘서와 말라기서와도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47 예를 들어, 1 장 12-13 절에서 스가랴가 천사를 보고(ἰδὼλ) 

                                                           
46
각 수태고지의 끝에 태어날 자가 살아갈 여정과 직무를 언급한다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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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 두려워하자(ἐηαξάρζε... θόβνο ἐπέπεζελ),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κὴ θνβνῦ) 말과 함께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εἰζεθνύζζε ἡ δέεζηο 

ζνπ) 전한다. 비슷한 점이 다니엘서 10 장 7, 12 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εἶδνλ)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한다(θόβνο 

ἰζρπξὸο ἐπέπεζελ).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κὴ θνβνῦ) 말과 

함께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εἰζεθνύζζε ηὸ ῥῆκά ζνπ) 전한다.48 또한, 

누가복음 1 장 17, 76 절에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ἀπεζηάιελ) 천사(„ὁ ἀγγεινο... Γαβξηὴι... ιαιῆζαη...,’)가 가브리엘로 

명시되는데, 다니엘서 9 장 20-22 절에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한 자 역시 

                                                                                                                                                    
47

 Fitzmyer (1981), 316. 
48

 Fitzmyer (1981), 316. 이에 대한 피츠마이어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6 

요한이‘많은 

이들을(πνιινὺο)’ ‘그들의 

주 하나님께(ἐπὶ θύξηνλ ηὸλ 

ζεὸλ αὐηλ)’ ‘돌이킬 

것이라(ἐπηζηξέςεη)’고 함. 

말라기 

2:6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황평과 

정직으로 동행하며 ‘많은 

이들을 돌이켰다(πνιινὺο  

ἐπέζηξεςελ)’고 함.  

1:1

7, 

76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며(θαξδίαο 

παηέξσλ ἐπὶ ηέθλα)’ ‘주보다 

먼저 앞서 가서 준비할 

것이라(αὐηὸο πξνειεὐζεηαη 

ἐλώπηνλ αὐηνῦ... 

ἑκνηλάζαη...). ’ 함 

말라기 

3:1, 

23-4 

앞서 천사(„ἀγγειὸλ... πξὸ 

πξνζώπνπ κνπ‟)를 보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리라(θαξδίαλ παηξὸο 

πξὸο πἱὸλ...)’고 함. 

1:1

9  

‘천사 가브리엘(ὁ ἀγγεινο... 

Γαβξηὴι)’이 소식을 ‘전하러 

보냄을 받음(ιαιῆζαη... 

ἀπεζηάιελ). ’ 

다니엘 

9:20-

2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함(...Γαβξηὴι... πξνζῆιζε θαὶ 

ἐιάιεζε...). ’ 

1:2

6-

9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에게 옴. 

다니엘 

9:21-

4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옴. 

1:6

4-

65 

스가랴의 입이 열리고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연설을 함. 

다니엘 

10:16

-7 

다니엘의 입이 열려 ‘인자와 

같은 자 (ὁκνίσζηο 

ἀλζξώπνπ)’에게 말함.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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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로(„...Γαβξηὴι... πξνζῆιζε θαὶ ἐιάιεζε...,’ 다니엘 9:20-22) 

동일하다. 또한 말라기 2 장 6 절과 3 장 1, 23-24 절의 내용들이 1 장 

16-17, 76 절에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설명으로써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태고지의 일부(1:46-55)는 한나의 이야기(사무엘상 2:1-10)와도 

유사성이 보여준다. 두 이야기 모두 자녀가 없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 

타민족의 지배와 고통 속에 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가져올 아이를 잉태한다는 점을 공유한다.49 특히,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찬가의 서두가 유사하다(‘θαὶ εἶπελ Μαξηάκ. Μεγαιύλεη ἡ ςπρή κνπ 

ηὸλ θύξηνλ,’ 누가복음 1:46; ‘Καὶ εἶπελ ζηεξεζε ἡ θαξδία κνπ ἐλ θπξίῳ...,’ 

Β. Α’ 2:1[LXX]). 두 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θαὶ 

ἅγηνλ ηὸ ὄλνκα αὐηνῦ,’ 누가복음 1:50; ‘ὅηη νὐθ ἔζηηλ ἅγηνο ὡο θύξηνο, θαὶ 

νὐθ ἔζηηλ ἅγηνο πιὴλ ζνῦ,’ Β. Α’ 2:1) 낮은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구약성경의 수태고지들, 다니엘서와 말라기서,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7 장에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50 이러한 유대 문헌들과의 유사성은 누가가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취한 전략적 접근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의 유대 전통적 뿌리를 교육적 목적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49

 Michael Wolter (2016), 91. 
50

 Hays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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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누가복음이 유대 전통에만 의존해 구성되었다면, 과연 이방인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앞서 논했던 저자와 독자의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누가복음은 유대 문헌뿐 아니라 

그리스-로마 문헌과의 유사성 또한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로, 호메로스적 찬가인 『아프로디테 찬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2.3.  아프로디테 찬가  

『아프로디테 찬가』(기원전 약 7 세기)는 51  당시 로마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작품이었다. 이는 로마의 시조로 여겨지는 아이네아스의 

출생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기원전 70 – 19)는 자신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아스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트로이를 떠나, 긴 여정 끝에 이탈리아에 도달하여 로마의 시조가 되었다고 

기록한다. 트로이의 후손들이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트로이를 재건하고 그리스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프로디테 

찬가』는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뿐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잘 알려진 작품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52 

                                                           
51

 Richardson (2010), 30.  
52

 Olson (2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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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베르길리우스는 『아프로디테 찬가』와 

유사한 내용을 자신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 담고 있다. 당시 시인들은 

경제적 후원자(patron)의 요구를 따라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베르길리우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폴리오와 아우구스투스의 

측근이었던 마이케나스(Maecenas)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저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브루머(Jakob 

Brumm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재산을 잃고는 로마로 갔고 폴리오와 마이케나스의 

후원으로 회복했다. 그때 폴리오는 그가 전원시를 쓰기를 제안했고… 

마이케나스는 게오르기카를 제안했다… 이후 그 시인은 아우구스투스의 

부추김으로 아이네이스를 저술했다.
53

 

 

  카이사르의 후계자이자 공화정 이후의 첫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기원전 

63 – 기원후 14)에게 그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신의 후손으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54  이와 같은 맥락에서, 

                                                           
53

 Brummer (1912), 69-70. 
54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들였고 율리우스의 죽음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카이사르로 칭호함으로써 율리우스의 후계자로 여긴다. 

기원전 42 년 1 월에 율리우스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는 스스로를 „Divi 

filius‟라고 불렀고 악티움 해전(기원전 31 년)를 끝으로 실질적인 공화정이 종말 

되며 „황제‟(Dominus) 중심의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동방과 서방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속주 총독을 신으로 여기는 동방 주민들의 풍습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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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신들의 왕 유피테르의 입을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이네아스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 

 

(유피테르의 예언 중) 

고귀한 출생(아이네아스의 혈통)으로부터 트로이인 카이사르가 태어날 

것이다.  

바다에 통치권을, 하늘에 명성을 경계로 정할 자,  

율리우스, 곧 위대한 율루스로부터 내려진 이름으로 말이다. 

Nascetur pulchra Troianus origine Caesar,  

imperium oceano, famam qui terminet astris,—  

Iulius, a magno demissum nomen Iulo.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286-8)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서방에서는 자신과 여신 로마를 함께 연계하여 

숭배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제식을 유지하고 속주의 유력한 귀족들 중에서 

대사제를 선출함으로써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했다.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문학은 또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당시 

문학을 이용하여 지배 계층의 목표와 이념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애국적 관심과 

당대 정치적 주제를 반영하고는 했다. 당시 여전히 공화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아이네이스』 1 권에서만 해도 수없이 등장하는 „왕‟(rex), 

„여왕‟(regina) 등의 표현이 문학이라는 보호벽 아래 놓여 있기에 시인들은 줄곳 

안전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도 이런 흐름 속에 쓰였으며 

카이사르에게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 프리츠 M. 하이켈하임의 『하이켈하임 

로마사』: A History of the Roman People(2017) 586, 597 과 Cairns 의 

Virgil’s Augustan Epic (1990),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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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는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 1 권에서 유피테르의 예언 

장면을 저술할 때 『아프로디테 찬가』의 수태고지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55 다음은 『아이네이스』1 권 255 행부터 등장하는 유피테르의 

예언 장면이다. 

 

그녀를 향해 웃으며 인간과 신들의 창조주는(255) 하늘과 

바람을 맑히는 얼굴로 딸에게 입맞추며 그때부터 이와 같이 

말 했다: 

‚화를 멈추거라, 키테레아(아프로디테)야. 네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운명이 너에게 있다. 너는 도시와 약속된 

라위니움의 성벽을 볼것이며 위대한 정신의 고귀한 

아이네아스를 하늘의 꼭데기로 이끌 것이며 이 뜻이 

나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260)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염려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길게 운명의 비밀들을 숙고하며 얘기하마. 

이 위대한 자가 이탈리아에 전쟁을 일으키며 난폭한 

백성들을 진압할 것이며, 사람들을 위해 관습과 성벽을 세울 

것이다…(264) 이들(아이네아스의 자손들)에게 내가 

권력과 시간의 끝을 두지 않으며 끝없는 통치권을 

 

                                                           
55

 MacDonald (20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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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279) 

 

Olli subridens hominum sator atque deorum,(1.255) 

voltu, quo caelum tempestatesque serenat, 

oscula libavit natae, dehinc talia fatur: 

‚Parce metu, Cytherea: manent immota tuorum 

fata tibi; cernes urbem et promissa Lavini 

moenia, sublimemque feres ad sidera caeli 

magnanimum Aenean; neque me sententia vertit. 

(1.260) 

Hic tibi (fabor enim, quando haec te cura remordet, 

longius et volvens fatorum arcana movebo) 

bellum ingens geret Italia, populosque feroces 

contundet, moresque viris et moenia ponet(1.264)… 

His ego nec metas rerum nec tempora pono; 

imperium sine fine dedi…(1.279) 

 

그렇다면 『아프로디테 찬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내용은 

계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시인은 무사 여신에게 아프로디테의 행적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한다(1-

2a). 신들로 하여금 필멸자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아프로디테는 아테나, 

아르테미스, 헤스티아를 제외하고 심지어 제우스마저도 필멸자와 사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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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만들었다(2b-44). 그런 그녀에게 제우스는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를 계획한다. 그는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다른 신들에게 한 짓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45-54). 아프로디테는 이다 산에서 리라를 키던 앙키세스에게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난다. 앙키세스는 그녀를 신이라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 찬미하고, 뛰어난 자손을 위해 축복해주기를 

기원한다(55-106).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프리기아를 다스리는 

오트레우스의 딸이며, 헤르메스가 자신을 앙키세스와 혼인시키기 위해 

데려왔다고 거짓말한다(107-144). 앙키세스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잠자리를 갖는다(145-167).  

   이제 주목해야 할 수태고지 장면이 등장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프로디테는 다시 여신의 모습으로 변신해 앙키세스를 깨운다. 잠에서 깬 

앙키세스는 눈 앞에 나타난 신의 모습을 한 아프로디테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에 아프로디테는 앙키세스에게 아이네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그녀는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져 영원할 것이라 말한다(168-201). 그녀는 

앙키세스에게 그녀의 운명이 티토노스처럼 죽지 않고 끝없이 노쇠해가는 

운명은 아닐 것이라 위로한다. 또한, 아이네아스는 님프들에 의해 

키워지다가 다섯 번째 생일에 앙키세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어,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이제 더는 다른 신들을 필멸자와 사랑에 

빠트렸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202-285).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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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키세스에게 그 날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뒤 

떠나간다(286-291). 이후 시인은 아프로디테를 찬양하며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노래로 넘어간다(292-3).   

   『아이네이스』의 예언에 따르면, 아이네아스는 이탈리아를 정복하며 

그의 왕위는 끝이 없을 것(imperium sine fine)이라고 선언되는데, 이 

내용은 『아프로디테 찬가』에서의 수태고지와 공명한다. 비록 

베르길리우스에게 큰 영향을 준 『일리아스』 20 권에서도 아이네아스의 

힘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트로이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왕위의 영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네이스』는 

『아프로디테 찬가』와 더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다,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로마인들은 분명 『아프로디테 찬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수태고지는 유대문헌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프로디테 찬가』와 유사성을 가진다.56            

 

2.4. 수태고지 비교 

      『아프로디테 찬가』 75, 81, 84, 181-2 행에서 아프로디테는 

‘쉼터 안으로 들어와서(ἐο θιηζίαο εὐπνηήηνπο ἀθίθαλε)’ 앙키세스의 앞에 

‘선다(ζηῆ)’. 앙키세스는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고(ὁξόσλ ἐθξάδεην 

                                                           
56

 아래의 비교 내용은 맥도날드가 제시한 것을 참고하며 필자가 본문을 살펴 

분석한 내용이다. MacDonald (2015), 134-1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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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αύκαηλέλ)’ 함께 잠자리를 가진 후에는 변신한 아프로디테를 ‘보고(ἴδελ)’ 

‘두려워(ηάξβεζέλ)’ 고개를 돌린다. 예수의 수태고지 1 장 29 절에서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으로 오고(εἰζειζὼλ πξὸο αὐηὴλ)’ 마리아는 그를 

보고 ‘놀란다(δηεηαξάρζε).’  

 191-5 행에서 아프로디테는 ‘앙키세스를 부르며(ηὸλ δ᾽ ἠκείβεη‟... 

Ἀγρίζε)’ ‘두려워하지 말 것과(κεδέ ηη ζῇζη κεηὰ θξεζὶ δείδηζη)’ ‘그가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임을(ἐπεὶ ἦ θίινο ἐζζὶ ζενῖζη)’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1 장 30 절에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 하지 

말 것과(Καὶ εἶπελ... αὐηῇ· κὴ θνβνῦ, Μαξηάκ)’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εὗξεο γὰξ ράξηλ παξὰ ηῶ ζεῶ)’는 점을 밝힌다. ‘신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두 표현은 서로 

유사성을 띠는데, 앞서 살폈던 유대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들에게 아들(πἱόο)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고지해준다는 점도 

서로 유사하다(『아프로디테 찬가』 191-3, 누가복음 1:31-33). 특히 

마리아와 앙키세스는 모두 미혼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데, 

유대문헌 속 수태고지의 대상들은 모두 혼인한 상태였다.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인들의 왕이 되며 

‘대대손손(δηακπεξὲο)’ 자녀가 있으리라는 왕위의 영원성을 

전하는데(191-3), 예수의 수태고지에서도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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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질 것이며 그가 ‘영원히(εἰο ηνὺο αἰλαο)’ 왕이고 그 왕국이 끝이 

없으리라는 매우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눅 1:32-33).  

 

너에게 사랑스런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는 트로이인들 중에서 다스릴 

것이며 자녀들이 대대손손 자녀들을 나을 것이다. 

ζνὶ δ᾽ ἔζηαη θίινο πἱόο, ὃο ἐλ Σξώεζζηλ ἀλάμεη θαὶ παῖδεο παίδεζζη δηακπεξὲο 

ἐθγεγάνληεο  

          (『아프로디테 찬가』 191-3) 

 

또한 그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시리고 그의 왕국에 끝이 없을 것이다. 

θαὶ δώζεη αὐηῶ θύξηνο ὁ ζεὸο ηὸλ ζξόλνλ Γαπὶδ ηνῦ παηξὸο αὐηνῦ, θαὶ βαζηιεύζεη 

ἐπὶ ηὸλ νἶθνλ Ἰαθὼβ εἰο ηνὺο αἰλαο θαὶ ηῆο βαζηιείαο αὐηνῦ νὐθ ἔζηαη ηέινο.  

(누가복음 1:32-33) 

 

이처럼 예수의 수태고지는 유대문헌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독자들이 익숙했을 『아프로디테 찬가』속 수태고지와 유사하기도 하다. 

특히 수태고지의 대상자가 신적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은혜을 

입었다는 점, 수태고지 수여자의 혼인여부,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유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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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문헌 속 수태고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아프로디테 찬가』와 

누가복음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이방인 독자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를 더 쉬이 접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유사성 너머 우위에 있는 예수를 봤을 것이다. 

아이네아스의 잉태가 아프로디테에게는 수치와 고통이었다면, 반대로 

예수의 잉태는 수치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소리높여 자랑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누가복음 1:46-56). 그의 출생은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사건이자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며, 예수 자신이 바로 구원의 뿔이 될 것이다(누가복음 2:10, 

1:69).  

이처럼 예수와 아이네아스 사이의 유사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복음 

속 예수를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면, 그 너머 

존재하는 예수만의 차별성은 ‘아이네아스를 뛰어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이방인들의 이목을 이끌었을 

것이다.57 

                                                           
57

 세례자 요한의 수태고지도 유사성을 갖는다. 1 장 11-12 절에서스가랴도 

천사가 제단 옆에 ‘서(ἑζηὼο)’ 있는 것을 ‘보고(ἰδὼλ)’ ‘놀라(ἐηαξάρζε)’ 

‘두려워하는(θόβνο ἐπέπεζελ)’ 장면, 1 장 13 절에서 천사가 ‘스가랴를 

부르며(Δἶπελ δὲ πξὸο αὐηὸλ... Εαραξία)’ ‘두려워하지 말고(κὴ θνβνῦ)’ ‘그의 

기도가 귀기울여졌다고(Γηόηη εἰζεθνύζζε ἡ δέεζίο ζνπ)’ 말하는 장면, 찬가 

290 행에서 아프로디테가 이 일을 ‘발설하지 말며 신들의 분노를 두렵게 

여기라(ἴζρεν κεδ᾽ ὀλόκαηλε, ζελ δ᾽ ἐπνπίδεν κῆληλ)’ 경고하듯이, 누가복음 1 장 

13 절에서 스가랴의 경우도 유사하게 여호와의 예언과 소식을 믿지 않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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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둘기 같은 성령(눅 3:21-22) 

   예수는 자신의 공적 삶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다. 58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복음의 세례 장면에 요한이 따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주인공 예수에게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필자의 번역에 따르면 누가복음은 예수의 세례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는 중에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영이 그의 위에 비둘기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있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γελεην δὲ ἐλ ηῶ βαπηηζζῆλαη ἅπαληα ηὸλ ιαὸλ θαὶ Ἰεζνῦ βαπηηζζέληνο θαὶ 

πξνζεπρνκέλνπ ἀλεῳρζῆλαη ηὸλ νὐξαλόλ θαὶ θαηαβῆλαη ηὸ πλεῦκα ηὸ ἅγηνλ 

ζσκαηηθῶ εἴδεη ὡο πεξηζηεξὰλ ἐπ‟αὐηόλ, θαὶ θσλήλ ἐμ νὐξαλνῦ γελέζζαη· ζὺ εἶ ὁ 

πἱόο κνπ ὁ ἀγαπεηόο, ἐλ ζνὶ εὐδόθεζα. 

                                                                                                                                                    
일이 있을 날까지 그의 ‘입이 막혀 말하지 못하게 되는(ἔζῃ ζησπλ θαὶ κὴ 

δπλάκελνο ιαιῆζαη ἄρξη ἧο ἡκέξαο γέλεηαη ηαῦηα)’ 장면 등이 있다.  이 유사성들은 

예수의 수태고지에 앞서 독자들에게 익숙함을 선사했을 것이며, 그들의 관심이 

예수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도록 교각으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58

 마태복음(3:13-17)과 마가복음(1:9-11)은 모두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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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3:21-22) 

 

   누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ὡο πεξηζηεξὰλ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바로 ζσκαηηθῶ εἴδεη가 덧붙여졌다는 

것이다. 분명히 ηὸ πλεῦκα ηὸ ἅγηνλ 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그런데 누가는 그 영적 존재가 

'육체적인 모습으로(ζσκαηηθῶ εἴδεη)‟ 내려왔다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앞서 두 복음서들은 직유적 표현만 쓰였으므로 육안으로 볼 때 그 외형이 

비둘기 같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누가는 

거룩한 영이 비둘기 같은 육체적 모습으로 변신(metamorphosis)했다고 

독자들에게 설명한다. 

   

3.1. 유대 문헌적 설명    

많은 학자들은 복음서 속 예수의 세례 장면이 히브리 문헌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59  래인(William L. Lane)은 예수의 세례와 

관련하여 이사야서 64 장 1 절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59

 ἔγελεην δὲ‟와 대격(accusative), 부정사(infinitive)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피츠마이어는 ‘ἐγελεην δὲ‟가 그리스어화된 히브리어의 ‘        ’이며 누가가 

히브리어를 알았을 가능성이 적기에 칠십인역(LXX)으로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에서의 ו(waw)접속법에서의 ו를 살려서 앞뒤간 

사건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볼 때 누가가 

어의차용어(calque)로써  ו대신 δὲ 를 넣어 헬라화(Graecizing)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ἐλ ηῶ βαπηηζζῆλαη ἅπαληα ηὸλ ιαὸλ‟의 경우도 ‘    + infinitive’라는 히브리어의 

구문이 직역된 칠십인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Fitzmyer (1981),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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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하시고… (ἐὰλ ἀλνίμῃο ηὸλ νὐξαλόλ, 개역개정역)‛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60  이는 누가복음에서 “하늘이 열렸다(γελεην... ἀλεῳρζῆλαη ηὸλ 

νὐξαλόλ)‛는 표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인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애굽기 19 장 

10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했던 장면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61  그러나 이 구절들은 신적 존재의 강림이라는 

측면에서 누가복음의 세례 장면과 유사성을 가질 뿐, 새와 관련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가복음의 세례 장면 묘사가 창세기 1 장 2 절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는 거룩한 영이 강림하여 예수에게 임한 것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맴돌았다 (     )’는62 묘사가 닮았다는 설명에 근거한다. 이 단어 

     는 신명기 32 장 11 절에서도 독수리가 새끼 위를 ‘맴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안내하는 구원 

활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신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새에 비유하지는 않았으며, 구약성경내에서      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63 또한, 누가가 주로 인용했을 칠십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창세기 1 장 2 절에서는 ἐπηθέξσ, 신명기 32 장 11 절에서는 

                                                           
60

 Lane (1974), 56. 
61

 Lane (1974), 56. 
62

 Lane (1974), 56-57. 
63

 예레미야 23 장 9 절에서는 뼈가 ‘떨린다’(     )는 의미로 쓰인다. 본문에서 

제시한 창세기 1 장 2 절과 신명기 32 장 11 절을 포함하여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3 번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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ἐπηπνζέσ 로 번역되어 있어, ‘맴돌다’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와 신명기의 이 구절들은 신적 존재의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으나, 신적 존재가 새에 비유되거나 새로 변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거룩한 영이 비둘기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강림하는 장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출애굽기 19 장 4 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태워 이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이것 

또한 앞서 살핀 신명기 32 장 11 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신적 존재가 새에 직접적으로 비유되거나 

변신하는 장면은 아니다. 또한, 창세기 8 장 6-12 절에 나오는 노아가 홍수 

후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장면을 

들어 설명하는 전통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비둘기의 역할은 단지 

땅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을 나타낼 뿐, 신적 존재의 강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새에 관한 다른 묘사는 레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또는 

동물의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장면에 등장한다.64 또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량으로써 

메추라기를 제공하며,65 열왕기상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배고픔을 달래기 

                                                           
64

 레위기 1:14-17; 5:7; 11:13-19; 12:6 등. 
65

 출애굽기 16:11-13. 



43 
 

위한 식량 배달원으로 까마귀가 등장하기도 한다.66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장면은 출애굽기 20 장에 등장하는 ‘아무런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반영하듯, 신적 존재를 새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변신시킨 

사례는 없다. 이들은 모두 성속 구별을 위한 역할을 하거나 여호와의 

보살핌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머문다.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신적 존재의 

새 직유와, 특히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새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강림했다는 

표현은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의 원천은 구약 전통이 아니라 누가와 그의 이방인 

독자에게 익숙했던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3.2. 그리스-로마 문학 속 새 직유와의 유사성 

유대교와는 달리, 그리스-로마 문학에서는 신들이 다양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비유되거나 직접 변신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오비디우스는 그의『변신 이야기』 5 권 325-331 행에서 유피테르는 

숫양으로, 아폴론은 까마귀로, 박코스는 염소로, 포에부스는 고양이로, 

유노는 하얀 소로, 베누스는 물고기로, 메르쿠리우스는 따오기로 

변신했다고 기록하다. 또한 10 권 152-161 행에서는 유피테르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가니메데스를 납치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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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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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피테르가 백조나 사튀루스로 변신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신들이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이러한 전통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묘사는 유대 

문헌보다는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더 많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그리고 『아이네이스』에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장면들이 등장한다.67  

 

3.2.1. 『일리아스』 19 권 350 행 

   『일리아스』 19 권 350 행은 누가복음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담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ζσκαηηθῶ εἴδεη ὡο 

πεξηζηεξὰλ)’ 변신했다고 묘사하듯이, 『일리아스』 19 권 349-

51 행에서도 서사시의 저자는 여성분사 ἐτθπῖα를 활용하여 아테나가 ‘널리 

펼쳐지는 날개를 가진 맑은 목소리의 육식조와 같은 모습으로(ἣ δ᾽ ἅξπῃ 

ἐϊκςῖα ηαλππηέξπγη ιηγπθώλῳ)’ 변신하였다고 묘사한다.68  

                                                           
67

 『일리아스』 5.773-795 을 제외한 나머지는 딕슨이 제시한 부분들이다. 

필자는 요한슨(Johansson)의 글인 The Birds in the Iliad: Identities, 
interactions and functions(2012)를 참고하여 대조하였고 일리아스에서 새 

직유로 신적 현현 혹은 신들을 묘사하는 두 부분(5.773-795 와 7.54-66)을 더 

찾았다. 그 중에서 지상계에 관여하기 위해 신이 이동한다는 점은 5.773-795 도 

해당되므로 추가로 제시한다. Dixon (2006), 767-768; Johansson (2012) 

참고. 
68

 Mark W. Edwards, Bryan Hainsworth, Richard Janko, and Geoffrey S. 

Kirk, The Iliad: A Commentary vol. 4, Books 17-19, (Cambridge U.A., 

Cambridge Univ. Press, 19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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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누가복음에서“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영이 예수 위로 

내려왔다(ἀλεῳρζῆλαη ηὸλ νὐξαλόλ θαὶ καηαβῆναι ηὸ πλεῦκα ηὸ ἅγηνλ... 

ἐπ‟αὐηόλ)”는 묘사는, 신적 존재의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 즉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하강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일리아스』 19 권 349-

51 행에서는 아테나가 “하늘로부터 창공을 통하여 아래로 뛰었다(νὐξαλνῦ 

ἐκκαηεπᾶληο δη᾽ αἰζέξνο)”라고 서술되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적 

존재의 움직임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ζὺ εἶ ὁ πἱόο κνπ ὁ ἀγαπεηόο, ἐλ ζνὶ εὐδόθεζα)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역과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누가복음 9 장 

35 절에서도 반복되는데, 예수는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역과 직무의 

정점이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언급한 뒤(9:22), 

51 절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이처럼 하늘의 

음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본격적으로 신적 

직무에 임하는 시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 시점은 예수가 신적인 

능력으로 덧입는 때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여 

그에게 힘을 공급했음을 드러낸다. 예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40 일간 

광야에서 굶주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신적인 능력으로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이 서사는 신적 존재가 

지상계에 있는 인물이 그의 직무를 다하도록 개입하고 힘을 공급하는 

장면인 것이다. 이처럼, 『일리아스』 19 권에서 아테나가 제우스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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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아킬레우스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도 

같은 서사적 구조를 갖는다. 아테나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그의 가슴에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떨구는데, 이는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고 그리스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의 소임을 다하도록 돕는다. 

 

허나 그에게 가서 넥타르와 사랑스런 암브로시아를 그의 가슴 속에 

떨구거라, 배고픔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347-348) 

그녀(아테네)는 아킬레우스의 가슴 속에 넥타르와 사랑스런 암브로시아를 

떨어뜨렸다. 달갑지 않은 배고픔이 그의 무릎에 이르지 못하도록 (352b-

354)... 

ἀιι᾽ ἴζη νἱ λέθηάξ ηε θαὶ ἀκβξνζίελ ἐξαηεηλὴλ 

ζηάμνλ ἐλὶ ζηήζεζζ᾽, ἵλα κή κηλ ιηκὸο ἵθεηαη(347-348) 

... ἣ δ᾽ Ἀρηιῆτ 

λέθηαξ ἐλὶ ζηήζεζζη θαὶ ἀκβξνζίελ ἐξαηεηλὴλ 

ζηάμ᾽, ἵλα κή κηλ ιηκὸο ἀηεξπὴο γνύλαζ᾽ ἵθνηην: (352b-354) 

 

결론적으로, 『일리아스』 19 권 349-51 행은 신이 새로 변신하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세계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누가복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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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예수와 아킬레우스 모두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사명과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든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은 더욱 부각된다. 

 

3.2.2. 『오뒷세이아』 3 권 371-2 행 외 

  『오뒷세이아』 3 권 371-2 행도 누가복음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ὣο ἄξα θσλήζαζ᾽ ἀπέβη γιαπθπηο Ἀζήλε 

θήνῃ εἰδομένη... 

그렇게 말하고는 번쩍이는 눈을 한 아테네는 떠나갔다. 

독수리의 모습이 되어...  

 

   371 행에서 아테나는 ‘독수리의 모습(θήλῃ εἰδνκέλε)‘으로 묘사된다. 

이는 그녀가 앞서 ‘멘토르의 모습(Μέληνπη εἰδνκέλε)’으로 변신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단순한 직유가 아니라 실제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신했음을 의미한다.69 이후, 아테나는 네스토르와 텔레마코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마치고 떠나간다(ἀπέβε).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6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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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내려왔다(θαηαβῆλαη)’는 묘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신적 존재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습을 바꾸고 인간 세계에 오가는 

이동(βαίλ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321 행에서 네스토르는 

아테나가 앞서 텔레마코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었다는(ζῆθε κέλνο 

θαὶ ζάξζνο)’ 점을 상기시키며, 텔레마코스가 ‘용기 없거나 무능하지 

않을 것(νὔ ζε ἔνιπα θαθὸλ θαὶ ἄλαιθηλ ἔζεζζαη)’이라고 말한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뒤, 예수가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서(ἤγεην ἐλ ηῶ πλεύκαηη ἐλ ηῇ ἐξήκῳ)’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과 유사성을 가진다. 373 행에서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가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를 ‘젊은이(텔레마코스)에게 신들이 

인도자로서 와 있기(ηνη λέῳ ὧδε ζενὶ πνκπῆεο ἕπνληαη)’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예수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그를 능력으로 채우고, 시험을 이기며 그의 

사명을 수행하게 만든 것과 병행하여 볼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장면들은 비록 신들이 새로 변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 ‘비둘기 같은(ὡο πεξηζηεξὰλ)’이라고 말하듯이 모두 새의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들이 이동하여 인간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리아스』 15 권 237-

8 행에서 아폴론은 비둘기를 잡는 매와 같다고(ἴξεθη ἐνηθὼο ὠθέτ θαζζνθόλῳ) 

비유되며, 이후 그는 마치 성령이 ‘내려오듯이(θαηαβῆλαη)’ ‘이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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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내려와(βῆ δὲ καη᾽ Ἰδαίσλ ὀξέσλ)’ 헥토르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그의 가슴에 큰 힘을 불어 넣는다.70  

   『오뒷세이아』 1 권 102 행과 319-322 행에서 아테나는 ‘쏜살같이 

올륌포스의 아래로 내려간 후(βῆ δὲ καη᾽ Οὐιύκπνην θαξήλσλ ἀίμαζα, - 

1.102)’ ‘새처럼 텔레마코스로부터 날아간다(ὄπνιρ δ᾽ ὣρ... ἀπέβε... 

δηέπηαην... – 1.319-320).’ 아테나는 그 사이에 텔레마코스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가슴 속에 오뒷세우스를 찾으러 떠나도록 ‘힘과 용기를 

부여한다(ζῆθε κέλνο θαὶ ζάξζνο).’  

   18 권 616-7 행에서 테티스도 ‘매처럼 눈 덮힌 올륌포스 아래로 뛰어 

내려가(ἣ δ᾽ ἴπηξ ὣρ ἆιην καη᾽ Οὐιύκπνπ ληθόεληνο)’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말을 전하며, 그의 가슴에 강렬한 힘을 불어넣어주고(ὣο ἄξα θσλήζαζα 

κέλνο πνιπζαξζὲο ἐλῆθε - 19.37) 헤파이스토스의 무구들을 전해준다. 이 

일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복수와 아카이아인들의 승리를 위해 

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다. 

  『아이네이스』 9 권 14-20 행에서 이리스는“구름 아래 무지개를 

가르며 땅으로 내려온다(ingentemque fuga secuit sub nubibus 

                                                           
70
멀리 쏘는 아폴론이 가까이에 서서 말했다(243)... 

다시 널리 쏘는 아폴론 왕이 그에게 말했다(253)... 

이렇게 말하며 큰 힘을 백성들의 목자에게 불어넣어주었다(262)... 
ἀγρνῦ δ᾽ ἱζηάκελνο πξνζέθε ἑθάεξγνο Ἀπόιισλ.(15.243)... 

ηὸλ δ᾽ αὖηε πξνζέεηπελ ἄλαμ ἑθάεξγνο Ἀπόιισλ.(253)...  

ὣο εἰπὼλ ἔκπλεπζε κέλνο κέγα πνηκέλη ιαλ(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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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um..te... actam... detulit in terras).” 20 행에서 ‘하늘을 가른다 

(discedere caelum)’는 표현은 누가복음의 ‘하늘이 열렸다(ἀλεῳρζῆλαη 

ηὸλ νὐξαλόλ)’와 유사하다.71 신적인 존재가 하늘을 열고 땅의 대상에게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그에게 신적 계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누가복음과의 공통점을 갖는다. 

 

 

3.3. 소결론: 유사성과 차별성 

이처럼 누가복음 3 장의 세례 장면은 그리스-로마 문학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며, 신적 존재의 변신은 유대적 전통이 아닌 그리스-로마 

문학적 전통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강림이 ‘ζσκαηηθῶ εἴδεη ὡο πεξηζηεξὰλ(육체적인 모습으로 비둘기처럼)‟라고 

표현된 점은 분명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질만한 요소였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대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의 저작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신적 존재를 새에 비유한 표현은 유대 

전통에서 기원하기 보다는 그리스-로마 문학의 영향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는 마가복음 역시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71

 딕슨은 마가복음에서의 1 장 10 절의 ζρηδνκέλνπο ηνὺο νὐξαλνὺο와의 유사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Dixon (2006),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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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2 또한 세례 이후 예수가 시험을 이기는 장면은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세밀히 묘사되며, 이는 독자들이 신적 개입을 통해 힘과 

용기를 부여받는 그리스-로마 문학 속 영웅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동시에 예수의 차별성도 명확히 드러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쁨’이다(누가복음 3:22). 또한 그는 아킬레우스처럼 복수나 

적대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신들의 개입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는‘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 받은’자로서(누가복음 4:6) 악한 영적 존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새례를 받았다. 이는 그가 특정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힘과 용기를 받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별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친숙한 영웅적 이미지에서 출발해, 예수가 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임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72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시기상 가장 먼저 쓰였다는 해석을 

통해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각자의 복음서를 저술할 

때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며 이것을 ‘마가 우선설(Markan 

Priority)’라고 부른다. 이 이론을 배경으로 마가복음과 겹치지 않는 타복음서 

내의 기록들은 Q(quelle: 자료)문서를 자료 삼았을 것이라는 일명 ‘두 

문서설(Two Source Hypothesis)’이 나왔다. ‘마가 우선설’이 

신약성경학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오히려 타복음서들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가설 등도 존재한다. 다양한 이론들에 

관해서는 Porter & Dyer 의  The synoptic Problem: Four Views(2016)를, 

발전사는 Stein 의 The Synoptic Problem: An Introduction(1988)과 

Kloppenborg 의  The History and Prospects of the Synoptic 
Problems(202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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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오뉘소스와 예수 

예수의 복음이 각지로 전파되던 시기, 로마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인 디오뉘소스는 이미 기원전 1300 년경 

미케네 석판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인들에게 

숭배를 받아왔다. 훗날 로마 제국에서 그는 이탈리아에서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리베르 파테르(Liber Pater)와 동일시되었다.73  

   디오뉘소스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행적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전승과 영향을 받아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원전 1 세기에 활동했던 사학자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허나 디오뉘소스에 관하여 옛 신화작가들과 시인들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것들을 기록하고, 많은 기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기에, 이 신의 탄생과 

행적에 관하여 정확히 말하려 함이 어렵다. 

                                                           
73

 기원전 14 세기 즈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미케네 석판 B(Mycenaean 

Linear B)에서 디오뉘소스의 이름이 발견된 이후로 디오뉘소스 숭배는 미케네 

문명 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더 갖춰진 모습으로의 제전은 기원전 

7 세기 이후로 본다. 대표적으로 ‘ηὰ θαη‟ ἀγξνὺο Γηνλύζηα(시골 디오니시아 제전)’와 

„Γηνλύζηα ηὰ ἐλ ἄζηεη(도시 디오니시아 제전)’를 들 수 있으며 후자가 기원전 6 세기 

후반부터 축제로 시작되었으며 전자는 이보다 좀더 오래 되었다.  Hornblower 

and Spawforth (2012), 458-459; 리베르 파테르에 관하여는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2012)를 참고하라. Hornblower and Spawforth (201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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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λ δὲ παιαηλ κπζνγξάθσλ θαὶ πνηεηλ πεξὶ Γηνλύζνπ γεγξαθόησλ ἀιιήινηο 

ἀζύκθσλα θαὶ πνιινὺο θαὶ ηεξαηώδεηο ιόγνπο θαηαβεβιεκέλσλ, δπζρεξέο ἐζηηλ 

ὑπὲξ ηῆο γελέζεσο ηνῦ ζενῦ ηνύηνπ θαὶ ηλ πξάμεσλ θαζαξο εἰπεῖλ.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3.62.2) 

 

  그러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결국 디오뉘소스라는 하나의 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통합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았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디오뉘소스의 다층적 서사는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4.1.  디오뉘소스 신화 – 출생, 죽음, 부활 

   디오뉘소스에 관한 문헌들은 그의 출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오비디우스(기원전 43 – 기원후 17/18)의 『변신 이야기』 3 권, 

히기누스(기원전 64 – 기원후 14)의 『이야기』, 그리고 

위아폴로도로스의 『도서관』(기원후 1-2 세기)에 따르면, 디오뉘소스는 

제우스와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74 사이에서 태어난다. 75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계략을 꾸며, 세멜레가 제우스의 광채에 불타 죽게 

                                                           
74

 전설 속에서 테베를 세웠다는 카드모스와 여신 하르모니아의 막내 딸. 
75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3.259 – 317; 히기누스, 『이야기』 179;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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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오비디우스와 위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세멜레의 품에 있던 아직 

덜 자란 디오뉘소스는 제우스에 의해 그의 허벅지 속에 심겨져 남은 기간 

동안 태아로 자라난다. 출생 이후, 오비디우스와 히기누스는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통해 디오뉘소스를 님프 뉘사에게 보내 양육하도록 했다고 

기록한다. 반면, 위아폴로도로스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되 헤르메스를 

통하여 이노와 아다마스에게 맡겨진다고만 기록한다. 이후, 헤라가 이 

사실을 알고 이노와 아다마스에게 광기를 불어넣었으며, 제우스는 헤라의 

분노로부터 디오뉘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꾸어 

숨긴다고 전한다.76   

   히기누스는 『이야기』 167 에서 디오뉘소스의 출생에 관하여 또 다른 

전승을 전한다. 그는 디오뉘소스가 세멜레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먼저 태어났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디오뉘소스는 티탄족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고, 제우스는 그의 심장을 

세멜레에게 주어 디오뉘소스가 그녀를 통해 다시 잉태되었다고 서술한다. 

필로데모스(기원전 약 110 – 약 40 / 35)는 헤라가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를 질투하여 티탄족을 시켜 디오뉘소스를 찢어 죽이게 

했다고 기록한다. 이후, 디오뉘소스의 찢긴 사지는 그의 할머니인 레아가 

모아서 디오뉘소스를 부활시켰다고 전한다. 77  이 이야기는 오르페우스 

                                                           
76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4.3-5 

77
 필로데모스, 『경건에 관하여』 N 247 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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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의 핵심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8 필로데모스는 이 

이야기가 오르페우스 밀교를 따르는 자들(ξθηθνί)에게 중요한 전승임을 

언급한다. 79
 또한, 위아폴로도로스의 『도서관』에 따르면, 

에우포리온(기원전 약 275)도 동일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한다.80 81 

   이 오르페우스적 디오뉘소스의 이야기는 자그레우스(Εαγξεύο)82 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앞서 언급한 제우스-페르세포네 이야기에 추가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오뉘소스를 죽인 티탄족이 그 찢겨진 

사지를 맛보자, 분노한 제우스가 번개로 그들을 처형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후 티탄족들의 타고 남은 재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78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5.75.4; Alderink (1981), 66. 

79
 필로데모스, 『경건에 관하여』 N 247 3. 11-13. 

80
 Henrichs (2011), 62. 

81
 디오도로스는 디오뉘소스가 디메토르(δηκήησξ, i.e. ‘두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농경적 해석을 담아 땅과 비가 만나서 생명이 생기는 것이 

디오뉘소스의 첫 번째 탄생이고, 과실이 맺이는 것이 두 번째 탄생이며 과실로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 으깨고 난 후 찌꺼기를 땅에 버림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새 번째 출생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주신(酒神) 디오뉘소스가 

비를 주는 제우스와 수확의 여신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나고 과실이 포도주를 

위해 으깨지듯이 티탄족들에 의해 찢겨져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후 마치 그 버려진 

찌꺼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디오뉘소스의 사지를 데메테르가 다시 

모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3.62.6-7 참고. 
82

 웨스트(Martin Litchfield West)는 이 이름을 ‘δῶνλ(동물)’과 

‘ἀγξεύσ(사냥하다)’의 합성어로 보고 원래는 사냥의 신이었을 것이라 

추청하기도 한다. 한편 에드몬즈(Radcliffe G. Edmonds)에 따르면 

로벡(Christian A. Lobeck)이 그의 저서 Aglaophamus(1829)에서 기원후 

5 세기의 그리스 서사시인 논노스(Νόλλνο ὁ Παλνπνιίηεο)를 널리 인용하면서 

자그레우스를 디오뉘소스와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Edmonds (1999),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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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승은 올륌피오도로스(기원후 약 495-505 – 565)의 『파이드로스 

주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디오뉘소스가 제우스를 계승하자, 헤라의 계략을 따라 그 주변에서 

티탄들이 그를 찢었고 그의 살을 먹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자 

제우스가 분노하여 그들을 벼락으로 쳤고, 그들의 타버린 재로부터 

인간들이 될 물질이 생겼다고 전한다.  

Δἶηα ηὸλ Γία δηεδέμαην ὁ Γηόλπζνο, ὅλ θαζη θαη‟ ἐπηβνπιὴλ ηῆο Ἥξαο ηνὺο πεξὶ 

αὐηὸλ Σηηλαο ζπαξἀηηεηλ θαὶ ηλ ζαξθλ αὐηνῦ ἀπνγεύεζζαη. Καὶ ηνύηνπο 

ὀξγηζζεὶο ὁ Εεὺο ἐθεξαύλσζε, θαὶ ἐθ ηῆο αἰζάιεο ηλ ἀλαδνζέλησλ ἐμ αὐηλ 

ὕιεο γελνκέλεο γελέζζαη ηνὺο ἀλζξώπνπο·  

(올륌피오도로스,  『파이드로스 주석』 1.3).
83

 

 

   에드몬즈(Radcliffe Edmonds)는 자그레우스 신화가 기독교적 교리, 

특히 원죄 개념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올륌피오도로스의 기록이 6 세기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독교와의 접촉 이후 

수정된 신화이며, 인간의 탄생설화와 원죄의 교리는 원래의 오르페우스 

밀교의 교리에 실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4  그러나 그는 

올륌피오도로스가 과거의 기록들이나 구전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83

 Edmonds (1999), 40. 
84

 Edmonds (1999),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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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르페우스 밀교에서 중요시 여기던 인간의 

이중성 즉, 영혼과 그 영혼이 갖혀 있는 감옥인 육신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근거가 될 주요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에드몬즈는 너무 기독교적 영향의 

산물이라는 편향된 시선으로만 보고 있다. 85  또한 그의 주장과 달리 

필로데모스와 에우포리온(기원전 276 – 272) 등은 디오뉘소스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오르페우스 밀교를 따르는 자들의 

중심교리임을 증언하고 있다. 86  그리고 원죄의 개념이 후대 기독교의 

교리로부터 도입된 내용이라고만87 주장하기에는, 오르페우스 밀교에 관한 

여러 고전의 증언들이 오래전부터 이 개념의 존재를 전하고 있다.88 예를 

                                                           
85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5.75.4; Alderink (1981), 66. 
86

 필로데모스, 『경건에 관하여』 N 247 3. 1-13; 오르페우스 골판 OF 

463(기원전 5 세기)에는 „βίνο–ζάλαηνο–βίνο‟와 „ΓΙΟ(λπζνο) ΟΡΦΙΚΟΙ‟라고 세겨져 

있다. 즉, 디오뉘소스의 죽음 후 부활과 오르페우스를 따르는 자들의 교리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87

 Edmonds (1999), 37. 

88
 기원전 4-5 세기의 문헌들 중 다수가 오르페우스 밀교의 존재와 그들이 갖추고 

있던 교리 그리고 의식을 언급하고 있다. 플라톤의 『크라튈로스』에서 

„오르페우스와 함께 하는 자들 (νἱ ἀκθὶ ξθέα)‟은 현생이 영혼의 감옥이며 영혼은 

현생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고 기록한다(플라톤 『크리톤』 400c).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오르페우스와 함께 하는 자들 (ηνύο ἀκθὶ ξθέα)‟이 

의식(ηειεηὰο)을 행한다고 쓰여있다(플라톤, 『프로타고라스』 316d). LSJ 

사전에 따르면 ηειέσ는 „입교하다,‟ „입교의식을 행하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오르페우스적 두루마리(βηβιίσλ)가 존재했고 그 내용을 따라 

제사를 지냈으며 이것을 ηειεηὰο 라고 불렀다고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악행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이것을 따르는 자는 „거기에 (ἐθεῖ)‟서의 

„해 (ηλ θαθλ)‟로부터 놓이게 될 것이라 설득했다고 덧붙인다(플라톤, 『국가』 

2.364e-365a).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비극 『레소스』에서는 

오르페우스의 사촌인 죽은 레수스를 하데스의 여제 페르세포네가 명예롭게 여겨야 

하며 그가 „신인 (ἀλζξσπνδαίκσλ)‟이자 박코스의 예언자로서 식자들에게 추앙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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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플라톤(기원전 428/427 or 424/423 – 약 348)은 오르페우스를 

따르는 자들이‘현생은 형벌이며 인간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본다’고 기록한다.89 또한 플루타르코스(기원후 약 46 – 119 

이후)는 엠페도클레스(기원전 약 494 – 434)를 인용하며, 인간의 영혼이 

‘살인(θόλσλ)과 육식(βξώζεσο ησλ ζαξθώλ) 그리고 서로를 잡아먹는 

것(ἀιιεινθαγίαο)에 대한 형벌로 육신에 갇혀있다’고 기록하는데, 그는 

티탄족이 디오뉘소스에게 악을 행한 후 그의 시체를 맛보았으며 옛 

사람들이 인간들 속에 있는 여러 악을 ‘티타나스 (Σηηάλαο)’라고 

불렀다는 옛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90  이것은 티탄족과 인간 사이의 

어떤 밀접한 신화적 연관성을 말해주는 듯 보이며 인간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자그레우스 신화는 단순한 기독교적 영향의 

산물이라기 보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여러 문헌들을 근거로 로즈(Herbert J. Rose)는 

                                                                                                                                                    
신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에우리피데스, 『레소스』 962-73). 

아리스토텔레스도 „오르페우스의 것이라 불리는 시(ηνῖο ξθηθνῖο ἔπεζη 

θαινπκέλνηο)‟를 언급했으며(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A5. 410b29-411a3), 

헤라클리데스도 „오르페우스적인 저술 속에 담긴 신조 (ηὰ δόγκαηα ἐλ ηνῖο 

ξθηθνῖο)‟를 언급한다(헤라클레이토스, 『폰티카스』 fr.75). 헤로도토스는 

„오르페우스적이고 바쿠스적인 것(fort., 의식)들‟에 따라서 „비밀스런 의식‟에(ἐλ 

εἰξελενῖζη) 참여하는 자들이 죽음 이후 묻힐 때의 방식을 규례가 „거룩한 말 (ἱεξὸο 

ιόγνο)‟에 담겨 있다고 기록한다(헤로도토스, 『역사』 2.81). 기원후 1-2 세기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도 오르페우스 밀교에 관하여 언급한다.  

89
 플라톤, 『크리톤』 400c. 

90
 플루타르코스, 『육식에 관하여』 1.99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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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뉘소스 종교가 비록 구조화된 교리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이 

아닌 삶의 태도로서 기원전 6-4 세기에 걸쳐 원죄(original sin), 

갱생(regeneration) 등의 개념을 그리스 문화권에 널리 퍼트렸다고 

정리한다.91 분명한 것은, 에드몬즈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디오뉘소스 

신화를 볼 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만큼 기독교와 디오뉘소스 

종교 사이에는 여러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디오뉘소스의 출생, 죽음, 부활을 너머 행적에까지 이른다.  

   

4.2.  디오뉘소스와 예수 – 출생, 죽음, 부활 

   앞서 살핀 디오뉘소스의 탄생, 죽음, 부활에 관한 신화는 누가복음 속 

예수의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먼저, 필멸자인 세멜레는 신 

제우스에 의해 디오뉘소스를 잉태하고, 마리아는 거룩한 영에 의해 예수를 

잉태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이 일이 어떻게 있을지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로써 태어나는 

자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91

 Rose (195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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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ἶπελ δὲ Μαξηὰκ πξὸο ηὸλ ἄγγεινλ· πο ἔζηαη ηνῦην, ἐπεὶ ἄλδξα νὐ γηλώζθσ; θαὶ 

ἀπνθξηζεὶο ὁ ἄγγεινο εἶπελ αὐηῇ· πλεῦκα ἅγηνλ ἐπειεύζεηαη ἐπὶ ζὲ θαὶ δύλακηο 

ὑςίζηνπ ἐπηζθηάζεη ζνη· δηὸ θαὶ ηὸ γελλώκελνλ ἅγηνλ θιεζήζεηαη πἱὸο ζενῦ. 

(누가복음 1:34-35) 

    

   디오뉘소스가 „제우스의 자녀(Γηὸο γόλνο)‟로 불리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πἱὸο ζενῦ)‟로 불린다.92 그러나 동시에 디오뉘소스와 예수 모두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사람의 아들(ὁ πἱὸο ηνῦ ἀλζξώπνπ)‟이기도 

하다.93 94
 

                                                           
92

 에우리피데스, 『박코스의 여신도들』 603, 1038; 누가복음 1:32, 35; 3:22; 

8:28; 9:35 cf 2:49; 10:21-22. 

93 누가복음 5:24; 6:5, 22, 35; 7:34; 17:26, 30; 18:8, 31, 32; 19:10; 21:27, 

36,; 22:22, 48, 69; 24:7.  

94 마태복음의 예수의 탄생 이야기도 디오뉘소스의 탄생과 유사성을 갖는다. 출생 

후 디오뉘소스가 헤라(Ἥξα)의 위협을 받듯이 마태복음 2 장에서 예수도 

헤롯왕(Ἡξῴδεο)의 위협을 받는다. 제우스는 자신의 전령(Γηὸο ἄγγεινο) 

헤르메스를 보내어 디오뉘소스가 헤라(Ἥξα)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데,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전령(ἄγγεινο  θπξίνπ)‟를 보내어 

헤롯(Ἡξῴδεο)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헤르메스가 뉘사에 있던 

정령들에게로 그를 „데려(ιαβώλ)‟
 
갔듯이 주의 전령인 천사도 요셉에게 예수를 

„데리고(παξάιαβε)‟ 이집트로 가라고 말한다. 아래는 마태복음 2 장의 내용이다.  

   그들이 물러갔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다. 

“일어나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있거라. 왜냐하면 헤롯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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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오뉘소스와 예수 모두 출생 당시부터 새로운 왕위를 계승할 

존재로 공포되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를 이어받아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선언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왕위’의 주인으로 

소개된다. 

네 통치가 계승되는데, 먼저는 우라노스의 통치이며... 크로노스 이후에 

제우스가 왕으로 다스렸다... 그 다음으로 디오뉘소스가 제우스를 

계승하였다. 

ηέζζαξεο βαζηιείαη παξαδίδνληαη· πξώηε κέλ, ἡ ηνῦ Οὐξαλνῦ... κεηὰ δὲ ηὸλ 

Κξόλνλ ὁ Εεύο ἐβαζίιεπζελ... εἶηα ηὸλ Γία δηεδέμαην ὁ Γηόλπζνο... 

       (올륌피오도로스 『파이드로스 주석』, 1.3.3-6)
 95

 

보라, 네가 뱃속에 임신할 것이며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위대할 것이며 가장 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죽이기 위해 그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밤중에 데리고 이집트로 물러갔다.  

   Ἀλαρσξεζάλησλ δὲ αὐηλ ἰδνὺ ἄγγελορ κςπίος θαίλεηαη θαη‟ ὄλαξ ηῶ Ἰσζὴθ 

ιέγσλ· ἐγεξζεὶο παπάλαβε ηὸ παηδίνλ θαὶ ηὴλ κεηέξα αὐηνῦ θαὶ θεῦγε εἰο 

Αἴγππηνλ θαὶ ἴζζη ἐθεῖ ἕσο ἂλ εἴπσ ζνη· κέιιεη γὰξ Ἡπῴδηρ δεηεῖλ ηὸ παηδίνλ ηνῦ 

ἀπνιέζαη αὐηό. ὁ δὲ ἐγεξζεὶο παπέλαβεν ηὸ παηδίνλ θαὶ ηὴλ κεηέξα αὐηνῦ λπθηὸο 

θαὶ ἀλερώξεζελ εἰο Αἴγππηνλ   

(마태복음 2:13-14) 

95
 올륌피오도로스의 기록 이전에 이미 우라노스-크로노스-제우스-

디오뉘소스의 왕위 계승은 Derverni Papyrus(기원전 약 500)와 

『디오뉘소스에게 바치는 오르페우스 찬가』(기원전 약 3 – 2 세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선 신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듯이 디오뉘소스가 그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편의상 한 문장으로 

왕위 계승을 설명하는 올륌피오도로스의 문헌을 제시한다. Kouremenos, 

Parássoglou and Tsantsanoglou (2006) 105; Dunn (201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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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θαὶ ἰδνὺ ζπιιήκςῃ ἐλ γαζηξὶ θαὶ ηέμῃ πἱὸλ θαὶ θαιέζεηο ηὸ ὄλνκα αὐηνῦ Ἰεζνῦλ. 

νὗηνο ἔζηαη κέγαο θαὶ πἱὸο ὑςίζηνπ θιεζήζεηαη θαὶ δώζει αὐηῶ κύπιορ ὁ θεὸρ 

ηὸν θπόνον Δαςὶδ ηοῦ παηπὸρ αὐηοῦ, θαὶ βαζιλεύζει ἐπὶ ηὸλ νἶθνλ Ἰαθὼβ εἰο 

ηνὺο αἰλαο θαὶ ηῆρ βαζιλείαρ αὐηοῦ νὐθ ἔζηαη ηέινο. 

(누가복음 1:31-33) 

 

   헤라와 티탄족 세력이 디오뉘소스를 질투한 것처럼, 예수도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았다. 96  이로 인해 디오뉘소스가 

티탄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듯, 예수도 소위 ‘티탄의 자손’인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올륌피오도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으로 

묘사되는 티탄족과 그 후손인 인간이 각각 디오뉘소스와 예수를 죽였다는 

점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종의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97 

   또한, 디오뉘소스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 

수난 전 만찬에서 떡을 쪼개며(ἐθιάζελ) 이를 자신의 몸(ζκά κνπ)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96

 Chrysanthou (2020), 86. 
97

 올림피오도로스, 『파이돈 주석』 1.3; 필로데모스, 『경건에 관하여』 N 247 

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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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떡을 취하여 축복한 후 쪼개어 그들(제자들)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여라.‛ 

Καὶ ιαβὼλ ἄξηνλ εὐραξηζηήζαο ἔκλαζεν θαὶ ἔδσθελ αὐηνῖο ιέγσλ· ηοῦηό ἐζηιν 

ηὸ ζμά μος ηὸ ὑπὲξ ὑκλ δηδόκελνλ· ηνῦην πνηεῖηε εἰο ηὴλ ἐκὴλ ἀλάκλεζηλ.  

(누가복음 22:19) 

 

누가복음은 예수가 죽을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ζρίδσ) 기록하고 있다. 유세비오스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이 

작성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누가가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98 히브리서는 

갈라진 휘장을 예수의 몸(ζάξμ)으로 해석한다. 

 

이제 육시경이 되자 해가 넘어가는 구시까지 온 땅 위에 어둠이 임했고, 

성전 중앙의 휘장이 찢겼다. 그러자 예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후 숨을 거두었다. 

Καὶ ἦλ ἤδε ὡζεὶ ὥξα ἕθηε θαὶ ζθόηνο ἐγέλεην ἐθ‟ ὅιελ ηὴλ γῆλ ἕσο ὥξαο ἐλάηεο 

ηνῦ ἡιίνπ ἐθιηπόληνο, ἐζσίζθη δὲ ηὸ καηαπέηαζμα ηοῦ ναοῦ μέζον. θαὶ 

                                                           
98
유세비오스,  『교회사』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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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σλήζαο θσλῇ κεγάιῃ ὁ Ἰεζνῦο εἶπελ· πάηεξ, εἰο ρεῖξάο ζνπ παξαηίζεκαη ηὸ 

πλεῦκά κνπ. ηνῦην δὲ εἰπὼλ ἐμέπλεπζελ.  

(누가복음 23:44-46)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것(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ἣλ ἐλεθαίληζελ ἡκῖλ ὁδὸλ πξόζθαηνλ θαὶ δζαλ δηὰ ηοῦ καηαπεηάζμαηορ, ηνῦη‟ 

ἔζηηλ ηῆρ ζαπκὸρ αὐηοῦ  

(히브리스 10:20) 

 

누가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몸이 찢기거나 쪼개지는 방식으로 묘사하여 

디오뉘소스의 죽음과 유사성을 띤다. 또한 두 인물이 모두 부활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디오뉘소스 신화에서는 찢겨진 몸이 

수거된 후 그 몸에서 디오뉘소스가 다시 부활한다고 전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져 장사된 예수가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가 있는 육신을 가진 채로 부활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두 

서사가 모두 기존의 육신을 통해 부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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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니 나의 손과 발을 보거라. 나를 만져보고 또 보아라. 왜냐하면 영은 

내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듯이 살과 뼈를 가지지 못하니까 

말이다. 

 ἴδεηε ηὰο ρεῖξάο κνπ θαὶ ηνὺο πόδαο κνπ ὅηη ἐγώ εἰκη αὐηόο· ςειαθήζαηέ κε θαὶ ἴδεηε, 

ὅηη πλεῦκα ζάξθα θαὶ ὀζηέα νὐθ ἔρεη θαζὼο ἐκὲ ζεσξεῖηε ἔρνληα  

(누가복음 24:39)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야기의 유사성은 사건 자체의 공통점을 넘어 

오르페우스 밀교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론과 구원론의 유사성 또한 

지시한다. 디오뉘소스 신화는 찢긴 디오뉘소스의 육신을 맛본 티탄들의 

타버린 재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전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악한 

티탄들과 디오뉘소스의 신성을 동시에 공유하는 양면적 존재로 묘사된다. 

비슷하게, 성경적 인간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99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에게 반역함으로써 „죄인‟의 상태에 빠졌다고 

                                                           
9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θαὶ εἶπελ ὁ Θεόο· Πνηήζσκελ ἄλζξσπνλ θαη‟ εἰθόλα ἡκεηέξαλ θαὶ θαζ‟ ὁκνίσζηλ...,”  

(창세기 1 장 26 절, L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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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100  즉, 두 전승 모두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디오뉘소스 밀교와 성경적 구원론은 구원에 이르는 방식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디오뉘소스 밀교에서는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디오뉘소스 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입교의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기존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이다.101 

   이처럼 디오뉘소스와 예수는 출생과 위협, 죽음과 육신의 부활,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제시하는 인간론과 구원론에서 많은 유사성을 띤다.  

 

4.3.  디오뉘소스와 예수 – 행적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헤라는 디오뉘소스에게 광기를 부여했고 

디오뉘소스는 이집트와 수리아를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레아가 그를 

정화하고 그에게 입문 의식(ηειεηὰο)을 가르쳐주자, 디오뉘소스는 그리스 

                                                           
100

모두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πάληεο γὰξ ἥκαξηνλ θαὶ ὑζηεξνῦληαη ηῆο δόμεο ηνῦ ζενῦ, δηθαηνύκελνη δσξεὰλ ηῇ αὐηνῦ 
ράξηηη δηὰ ηῆο ἀπνιπηξώζεσο ηῆο ἐλ Υξηζηῶ Ἰεζνῦ·  

(로마서 3:23-
24) 

      

101
 누가복음 24:47; 마태복음 2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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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돌아가서 입문 의식을 전하기 시작한다.102 이와 유사하게, 예수도 

공적 행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죄 용서와 정결의 상징인 

세례를 받고103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104  

   디오뉘소스가 그리스 땅에 도착했을 때, 에도니스의 왕 뤼쿠르고스는 

그를 모욕하며(ὑβξίζαο) 밖으로 내쫓는다(ἐμέβαιελ). 105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에 따르면, 디오뉘소스가 자신의 고향 테베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며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106  디오뉘소스의 대적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유지들이었는데, 이는 예수의 대적자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점과 유사하다.107  

   테베의 왕 펜테우스는 디오뉘소스를 붙잡아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108 

디오뉘소스는 자신을 취조하던 펜테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내가 무엇을 겪을지 말해라. 어떤 두려운 것을 나에게 행하려느냐? 

                                                           
102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1.  
103

 누가복음 3:3; 마가복음 1:4-9; 마태복음 3:1-15. 
104

 누가복음 3:21-22, 4:16-21; 마가복음 1:14-15; 마태복음 4:23. 
105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1. 
106

 에우리피데스, 『박코스의 여신도들』 461-518. 참고. 
107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1.; 에우리피데스, 『박코스의 여신도들』 461-

518.; 예수와 종교지도자들과의 다툼과 충돌은 복음서 전역에 고루 퍼져 있다. 

충돌의 구체적 내용 및 설명은 Keith (2020) 참고. 
108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3.287-321; 히기누스, 『이야기』 179;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4.3 는 세멜레가 카드모스의 딸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박코스의 여신도』의 전제(ΤΠΟΘΔΙ ΒΑΚΥΩΝ)와 디오뉘소스의 

독백(1-63)도 그들의 친척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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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ἴθ᾽ ὅ ηη παθεῖν δεῖ: ηί κε ηὸ δεηλὸλ ἐξγάζῃ; (492)...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수난을 겪고 거절당해야만 

했다. 누가복음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인자가 많은 것들을 겪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거절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세번째 날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Δἰπὼλ ὅηη δεῖ ηὸλ πἱὸλ ηνῦ ἀλζξώπνπ πνιιὰ παθεῖν θαὶ ἀποδοκιμαζθῆναι ἀπὸ 

ηλ πξεζβπηέξσλ θαὶ ἀξρηεξέσλ θαὶ γξακκαηέσλ θαὶ ἀπνθηαλζῆλαη θαὶ ηῇ ηξίηῃ 

ἡκέξᾳ ἐγεξζῆλαη  

(누가복음 9:22) 

 

 먼저 그가 많은 수난을 겪고 이 세대로부터 거절당해야 한다. 

πξηνλ δὲ δεῖ αὐηὸλ πνιιὰ παθεῖν θαὶ ἀποδοκιμαζθῆναι ἀπὸ ηῆο γελεο ηαύηεο.  

(누가복음 17:35) 

 

 디오뉘소스와 펜테우스는 펜테우스의 할아버지가 카드모스라는 점에서 

친척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테우스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la=greek&can=o(/0&prior=ei)/f'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ti&la=greek&can=ti0&prior=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paqei=n&la=greek&can=paqei=n0&prior=t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ei=&la=greek&can=dei=1&prior=paqei=n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ti/&la=greek&can=ti/0&prior=de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me&la=greek&can=me0&prior=t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to/&la=greek&can=to/0&prior=me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eino/n&la=greek&can=deino/n0&prior=t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e)rga/sh|&la=greek&can=e)rga/sh|0&prior=dei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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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뉘소스를 거절한다. 이 장면은 예수가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가)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길러졌다… (예수가) 말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느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Καὶ ἦιζελ εἰο Ναδαξά, νὗ ἦλ ηεζξακκέλνο… εἶπελ δέ· ἀκὴλ ιέγσ ὑκῖλ ὅηη νὐδεὶο 

πξνθήηεο δεθηόο ἐζηηλ ἐλ ηῇ παηξίδη αὐηνῦ.  

(누가복음 4:16, 24) 

 

   디오뉘소스는 자신을 붙잡은 펜테우스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경고한다.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너는 네가 왜 사는지도, 무엇을 행하는지도,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οὐκ οἶζθ᾽ ὅ ηη δῇο, οὐδ᾽ ὃ δπᾷρ, νὐδ᾽ ὅζηηο εἶ. (506)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u)k&la=greek&can=ou)k3&prior=*dio/nuso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i)=sq'&la=greek&can=oi)=sq'0&prior=ou)k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la=greek&can=o(/1&prior=oi)=sq'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ti&la=greek&can=ti1&prior=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zh=|s&la=greek&can=zh=|s0&prior=t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u)d'&la=greek&can=ou)d'0&prior=zh=|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la=greek&can=o(/0&prior=ou)d'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ra=|s&la=greek&can=dra=|s0&prior=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u)d'&la=greek&can=ou)d'1&prior=dra=|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stis&la=greek&can=o(/stis0&prior=ou)d'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ei)=&la=greek&can=ei)=0&prior=o(/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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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말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누고는 제비를 뽑았다. 

 ὁ δὲ Ἰεζνῦο ἔιεγελ· πάηεξ, ἄθεο αὐηνῖο, οὐ γὰξ οἴδαζιν ηί ποιοῦζιν. 

δηακεξηδόκελνη δὲ ηὰ ἱκάηηα αὐηνῦ ἔβαινλ θιήξνπο. 

(누가복음 23:34) 

 

위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뤼크루고스는 디오뉘소스를 모욕하고(ὑβξίζαο) 

밖으로 내쫓는다(ἐμέβαιελ). 그가 처음으로(πξηνο) 디오뉘소스를 

모욕하고 내쫓았다는 것은, 뤼쿠르고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역시 

디오뉘소스를 업신 여겼음을 암시한다. 이는 이후 등장하는 펜테우스 역시 

디오뉘소스에게 동일한 행동을 했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드뤼아스의 아들 뤼쿠르고스는 스튀르몬강 곁에 거주하던 

에도니아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그(디오뉘소스)를 

모욕한 후 내쫓았다. 

 Λπθνῦξγνο δὲ παῖο Γξπαληνο, Ἠδσλλ βαζηιεύσλ, νἳ ηξπκόλα πνηακὸλ 

παξνηθνῦζη, πξηνο ὑβπίζαρ ἐξέβαλεν αὐηόλ.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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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트라케를 횡단하며 테베인들에게로 왔다... 그런데 아가웨로부터 

에키온에게로 태어난 펜테우스는 카드모스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여인들이 키타이론에서 박코스 축제를 여는 것)을 

막고자 했다...  

 Γηειζὼλ δὲ Θξᾴθελ ἧθελ εἰο Θήβαο...
109

 Πελζεὺο δὲ γελλεζεὶο ἐμ Ἀγαπῆο ρίνλη, 

παξὰ Κάδκνπ εἰιεθὼο ηὴλ βαζηιείαλ, δηεθώιπε ηαῦηα γίλεζζαη...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2.) 

 

   이처럼 디오뉘소스가 뤼쿠르고스와 펜테우스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듯이, 예수도 유대 사회의 종교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다(ὑβξηζζήζεηαη)’고 누가복음은 기록한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παξαδνζήζεηαη γὰξ ηνῖο ἔζλεζηλ θαὶ ἐκπαηρζήζεηαη θαὶ ὑβπιζθήζεηαι θαὶ 

ἐκπηπζζήζεηαη.  

(누가복음 18:32) 

    

                                                           
109

 헤이네(Christian G. Heyne)에 따르면 ‘인도 전역도 (횡단했고) 거기에 

기둥들을 세웠으며 (θαὶ ηὴλ Ἰλδηθὴλ ἅπαζαλ, ζηήιαο ἐθεῖ ζηήζαο)’는 삽입구다. 

헤셔(Rudolf Hercher)는 이 부분을 배제시켰다. Heyne(1803), 232; 

Hercher(1874), 88; Frazer(1921), 3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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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수는 다른 구절에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비유에 따르면, 

포도밭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지만, 일꾼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고(ἐθβαιόληεο)‟ 죽인다. 이 비유에서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 

상속자인 아들은 예수, 포도밭의 일꾼들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이는 동일하게 존중하겠지. 하지만 일꾼들은 그를 

알아보고는 서로 말하며 논의했다. ‚그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말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를 포도밭 

밖으로 던지고는 죽였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εἶπελ δὲ ὁ θύξηνο ηνῦ ἀκπειλνο· ηί πνηήζσ; πέκςσ ηὸλ πἱόλ κνπ ηὸλ ἀγαπεηόλ· 

ἴζσο ηνῦηνλ ἐληξαπήζνληαη. ἰδόληεο δὲ αὐηὸλ νἱ γεσξγνὶ δηεινγίδνλην πξὸο 

ἀιιήινπο ιέγνληεο· νὗηόο ἐζηηλ ὁ θιεξνλόκνο· ἀπνθηείλσκελ αὐηόλ, ἵλα ἡκλ 

γέλεηαη ἡ θιεξνλνκία. θαὶ ἐκβαλόνηερ αὐηὸλ ἔμσ ηνῦ ἀκπειλνο ἀπέθηεηλαλ. ηί 

νὖλ πνηήζεη αὐηνῖο ὁ θύξηνο ηνῦ ἀκπειλνο; 

(누가복음 20:13-15) 

  

   이후 디오뉘소스는 감옥에 갇히고 지진과 함께 풀려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펜테우스가 어머니를 비롯한 박코스의 여신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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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찢겨 죽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디오뉘소스를 신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게 된다.  아르고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110  그러나 디오뉘소스가 항상 멸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끔찍한 형벌만 내렸던 것은 아니었다.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디오뉘소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농경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의 

입문 의식을 통해 정제되고 세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111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환대와 기쁨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그(디오뉘소스)는 또한 (자신의) 다른 발견들의 나눔이 

모두에게 있도록 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불멸하는 공경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떠나간 후에 말이다. 

 ὁκνίσο δὲ θαὶ ηλ ἄιισλ εὑξεκάησλ κεηαδόληα πζη ηπρεῖλ αὐηὸλ κεηὰ ηὴλ ἐμ 

ἀλζξώπσλ κεηάζηαζηλ ἀζαλάηνπ ηηκῆο παξὰ ηνῖο εὖ παζνῦζηλ.  

(디오도로스, 『도서관』 3.63.4)  

 

 에우리피데스는 디오뉘소스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112 

                                                           
110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2. 
111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3.63 - 65. 
112

 에우리피데스, 『박코스의 여신도들』 417-423; 8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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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의식에서 

가장 두려운 신으로 

태어나신,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가장 

다정하신 디오뉘소스를. 

Γηόλπζνλ, ὃο πέθπθελ ἐλ ηέιεη ζεόο,               

    δεηλόηαηνο, ἀλζξώπνηζη δ᾽ ἠπηώηαηνο. (860-861)  

 

제우스의 아들이신 신께서는  

 축제를 기뻐하고  

 부를 주시는 에이레네를 사랑하신다.  

 아이들을 기르시는 여신을 (말이다)  

 동일한 것을 유복한 자에게도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도  

포도주를 통한 근심 없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ὁ δαίκσλ ὁ Γηὸο παῖο 

 

 ραίξεη κὲλ ζαιίαηζηλ,  

 θηιεῖ δ‟ὀιβνδόηεηξαλ Δἰ-   

 ξήλαλ, θνπξνηξόθνλ ζεαλ.  

 ἴζαλ δ‟ ἔο ηε ηὸλ ὄιβηνλ  

 ηόλ ηε ρείξνλα δθ‟ ἔρεηλ    

 νἴλνπ ηέξςηλ ἄιππνλ· 

 (417-423)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io/nuson&la=greek&can=*dio/nuson0&prior=*dio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o(/s&la=greek&can=o(/s0&prior=*dio/nuson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pe/fuken&la=greek&can=pe/fuken0&prior=o(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e)n&la=greek&can=e)n1&prior=pe/fuken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te/lei&la=greek&can=te/lei0&prior=e)n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qeo/s&la=greek&can=qeo/s0&prior=te/le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eino/tatos&la=greek&can=deino/tatos0&prior=qeo/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a)nqrw/poisi&la=greek&can=a)nqrw/poisi0&prior=deino/tatos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d'&la=greek&can=d'6&prior=a)nqrw/pois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morph?l=h)piw/tatos&la=greek&can=h)piw/tatos0&pri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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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하게 예수도 그를 따르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았다.113  

   또한 디오뉘소스는 자신의 어머니 세멜레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직접 

하데스(지하 세계)로 내려가기도 한다. 그는 아르고스 지역에 있는 깊은 

심원의 알키오니아 호수 아래로 내려가 세멜레를 데리고 올라온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다. 

 

 나는 또한 암피아라우스의 샘과 알키오니아 호수를 봤는데, 

아르고스인들은 그 호수를 통해 디오뉘소스가 하데스로 갔으며 세멜레를 

데리고 올라왔다고 말한다...  

 εἶδνλ δὲ θαὶ πεγὴλ Ἀκθηαξάνπ θαινπκέλελ θαὶ ηὴλ Ἀιθπνλίαλ ιίκλελ, δη᾽ ἧο 

θαζηλ Ἀξγεῖνη Γηόλπζνλ ἐο ηὸλ Ἅηδελ ἐιζεῖλ εκέιελ ἀλάμνληα...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37.5) 

그(디오뉘소스)는 어머니를 하데스로부터 이끌고 올라오며, 그녀를 

튀오네라 부른 후, 그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 ὁ δὲ ἀλαγαγὼλ ἐμ  Ἃηδνπ ηὴλ κεηέξα, θαὶ πξνζαγνξεύζαο Θπώλελ, κεη‟ αὐηῆο 

εἰο νὐξαλὸλ ἀλῆιζελ.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5.3) 

 

                                                           
113

 이에 있어서는 5.5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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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뉘소스가 하데스로 내려갔다가 죽은 어머니를 데리고 올라온 것처럼, 

예수도 죽음의 영역에 발을 내딛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데스가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면,114 예수의 부활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디오뉘소스가 

세멜레를 살리기 위해 하데스로 갔다면, 예수는 많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세계로 향했다.115 이후 디오뉘소스가 어머니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누가복음도 예수의 승천을 기록한다. 또한, 예수는 신자들이 

‘하나님 왕국(Βαζηιεία ηνπ Θεν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하였다.116 

그리고 그(예수)가 그들을 축복한 후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늘로 

들려올렸다. 

θαὶ ἐγέλεην ἐλ ηῶ εὐινγεῖλ αὐηὸλ αὐηνὺο δηέζηε ἀπ‟ αὐηλ θαὶ ἀλεθέξεην εἰο ηὸλ 

νὐξαλόλ.  

(누가복음 24:51)  

 

                                                           
114

 물론 앞서 다룬 자그레우스 신화에서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15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10 장 45 절처럼 직접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누가는 

결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며 복음서 전역에 이 내용을 담아낸다. 예를 들어 

예수가 온 민족의 구원자라는 점은 2:11,30-32; 3:6; 5:10; 19:10 등에서 

드러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 활동의 핵심임을 22:19-20, 23:34; 39-43, 

24:25-27, 46-47 등에서 보여준다. 
116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왕국’는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 ‘하나님 왕국(Βαζηιεία ηνπ Θενύ)’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총 31 번이며 ‘왕국 (Βαζηιεία)’만 쓰되 동일한 왕국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5 번이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직간접적으로 각각 

언급한 13 번, 15 번보다 2 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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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그는 도시와 고을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 열둘은 그와 함께 있었다.  

Καὶ ἐγέλεην ἐλ ηῶ θαζεμῆο θαὶ αὐηὸο δηώδεπελ θαηὰ πόιηλ θαὶ θώκελ θεξύζζσλ 

θαὶ εὐαγγειηδόκελνο ηὴλ βαζηιείαλ ηνῦ ζενῦ θαὶ νἱ δώδεθα ζὺλ αὐηῶ,  

(누가복음 8:1)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두 그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분투한다. (예수의 가르침 중) 

 λόκνο θαὶ νἱ πξνθῆηαη κέρξη Ἰσάλλνπ· ἀπὸ ηόηε ἡ βαζηιεία ηνῦ ζενῦ 

εὐαγγειίδεηαη θαὶ πο εἰο αὐηὴλ βηάδεηαη.  

(누가복음 16:16) 

 

이처럼 디오뉘소스의 행적은 여러 면에서 예수의 행적과 다양한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유사성은 복음서를 통해 예수를 접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디오뉘소스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4.4.  교부 및 호교론자들의 디오뉘소스 

이런 유사성들을 당시 사람들도 의식했으리라는 증거는 존재할까? 초대 

기독교 변증가들과 교부들은 디오뉘소스와 예수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로, 그리스-로마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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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기록과 견해를 통해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을 관점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그리스 가정에서 태어난 순교자 유스티노스(기원후 약 100 – 약 

165)는 디오뉘소스가 티탄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완전한 신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제우스의 아들들이 하늘로 올려졌다고 

당신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 기록하였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실로 

의사였고 번개를 맞은 아스클레피오스와 사지가 찢겼던 디오뉘소스를…   

Πόζνπο γὰξ πἱνὺο θἀζθνπζη ηνῦ Γηὸο νἱ παξ‟ ὑκῖλ ηηκώκελνη ζπγγξαθεῖο 

ἀλειειπζέλαη εἰο νὐξαλὸλ ἐπίζηαζζε· Ἀζθιεπηὸλ δή, θαὶ ζεξαπεπηὴλ γελόκελνλ, 

θεξαπλσζέληα, Γηόλπζνλ δὲ δηαζπαξαρζέληα... 

(유스티노스, 『변증』 21.2)   

   

 유스티노스는 디오뉘소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는 점이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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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며 하늘로 

들려올라가셨고, 우리가 말할 때 당신들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Ἰεζνῦλ Υξηζηὸλ ηὸλ δηδάζθαινλ ἡκλ θαὶ ηνῦηνλ ζηξαπξσζἐληα θαὶ 

ἀπνζαλόληα ἀλειειπζέλαη εἰο ηὸλ νὐξαλόλ, νὐ παξὰ ηνὺο παξ‟ ὑκῖλ 

ιεγνκέλνπο πἱνὺο ηῶ Γηῒ θαηλόλ ηί θεξόκελ.  

(유스티노스, 『변증』 21.1) 

 

   물론, 유스티노스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디오뉘소스 밀교를 포함한 이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모방한 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17 그러나 그의 발언은, 디오뉘소스와 예수 

사이에 경계해야 할 많은 유사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118 한편, 이는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디오뉘소스와 같은 신적 존재로 연관지어 

이해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리스-로마의 종교에 대하여, 많은 호교론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한편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출신의 

호교론자 락탄티우스(기원후 약 250 - 325)도 『신의 교훈』(Divinae 

Institutiones)에서 오르페우스 밀교와 기독교 사이의 유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는 오르페우스 밀교의 문구를 들며, 두 

                                                           
117

 Herrero de Jauregui (2010), 129. 
118

 유스티노스, 『변증』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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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체계가 모두 신의 자존성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9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기원후 약 150 – 약 215) 역시 

그리스-로마 신화에 비판적이면서도 『그리스인들을 향한 권고』에서 

오르페우스 구전을 기독교 진리를 위한 일종의 전조(forerunner)로 

보았다. 그는 디오뉘소스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유사성을 인지하며, 

기독교와 예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에 디오뉘소스 종교의 용어들을 

차용하기도 했다.120 

이처럼 호교론자들과 교부들은 디오뉘소스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121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디오뉘소스 신화를 알았고 자신들의 신앙관과 연관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와 디오뉘소스 신화 사이의 

유사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4.5.  현대 학자들의 견해  

디오뉘소스와 예수의 유사성에 관한 논의는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디오뉘소스 종교가 일반적인 올림포스 종교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독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을 

                                                           
119

 Herrero de Jauregui (2010), 136. 
120

 Herrero de Jauregui (2010), 131; 클레멘스는 다윗과 예수의 관계처럼 

오르페우스와 예수의 관계도 예표론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ourdan 

(2014), 113-127; (2006), 265-282 참고. 
121

 Herrero de Jauregui (2010), 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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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기 시작했다. 인간이 부정한 상태로부터 특정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배타성, 사적이면서도 친밀한 신과의 관계,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122 그리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는 점에서 올림포스 종교와는 차별화된다. 123  이러한 

비유사성은 도리어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디오뉘소스와 예수의 유사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가 

오르페우스 밀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19 세기 독일 

종교학은 이러한 주장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124  20 세기 초 비토리오 

마키오로(Vittorio Macchioro)는 기독교의 교리의 기원을 극단적으로 

오르페우스 밀교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125  이에 반대하여 

안드레 불랭거(André Boulanger)는 마키오로의 주장이 왜곡된 밀교의 

                                                           
122

 Herrero de Jauregui (2010), 1. 

123
 이제 당신은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났소, 세번 복받은 자여, 바로 이 순간에 

말이요. 

     페르세포네에게 말하시오, 파쿠스께서 직접 당신을 풀어주셨다고 말이요… 

     땅 아래에 마지막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다른 복받은 자들처럼 말이요. 

     OF 485 & 486, ie a, b Pelinna (4th cen. BC):  

       Νπλ εζαλεο θαη λπλ εγελνπ, ηξηζνιβηε, ακαηη ησηδε.  

       εηπεηλ Φεξζεθννλαη ζ‟ νηη Βα<θρ>ηνο απηνο ειπζε.  

       ηα{η}πξνο εηο γαια εζνξεο,  

       αηςα εηο γαια επεζ<εο>. 

       νηλνλ ερεηο επδ<α>ηκνλα ηηκε<λ>  

       θαπηκελεη ζ‟ ππν γελ ηειεα αζζαπεξ νιβηνη αιινη. [b Pelinna omit.] 

124
 Herrero de Jauregui (2010), 2. 

125
 알프레드 로이지(Alfred Loisy) 등의 학자들이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사도 바울이 디오뉘소스 밀교의 교리들을 예수에게 접목시켜 기독교 신학을 

창설했다고까지 주장한다. Herrero de Jauregui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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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오뉘소스와 예수의 차이점들을 

제시하였다. 126  이후 린포트(Ivan Linforth), 돗즈(Eric Robertson 

Dodds)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은 두 종교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127  예를 들어, 클레멘(Carl Clemen)은 

기원적 접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반대론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128 

또한, 녹(Arthur D. Nock)은 두 종교에서의 κπεῖλ 과 θύξηνο 의 쓰임과 

의미적 차이점을 분석하며 중요한 반론을 제시했다.129 이러한 논의의 결과, 

현대 학자들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보다는 기원전 2 세기 지중해 전역의 

영적인 공통성(θνηλή)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적 존재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과 윤리적-제식적 정결을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당시의 

개인화적, 보편화적, 종교-철학 통합적 분위기에 기초한 공통적 영적 

배경에서 기원했으며, 디오뉘소스 종교와 기독교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30  

   디오뉘소스와 예수의 유사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신도들』을 기반으로 스팁(W. G. Stibbe)은 

요한복음이 비극 작품 속의 디오뉘소스와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126

 Herrero de Jauregui (2010), 7. 

127
 Herrero de Jauregui (2010), 7. 

128
 Herrero de Jauregui (2010), 3. 

129
 Herrero de Jauregui (2010), 3. 

130
 Herrero de Jauregui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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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서도, 기독교가 디오뉘소스 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131 반면, 맥도날드(D. R. MacDonald)는 자신이 

세운 복음서 형성 가설에 따라, 파피아스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공관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여러 문헌들을 사용했으며, 그중 적어도 

하나는 예수를 새로운 디오뉘소스처럼 묘사한 문헌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132 결론적으로, 기원론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학자들은 디오뉘소스와 예수 사이의 유사성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4.6. 소결론: 유사성과 차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교론자들과 현대의 학자들은 예수와 

디오뉘소스 사이의 유사성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접할 때 디오뉘소스를 떠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낯선 유대인 메시야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한 

신화적 요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와 디오뉘소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 

차이점은 예수를 디오뉘소스보다 위대한 신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디오뉘소스는 제우스의 불륜 관계로 태어난 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또한 그의 

                                                           
131

 Stibbe (1992), 137-139. 
132

 MacDonald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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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은 인간의 삶에서 한정된 영역에 머물렀다. 반면, 예수는 창조주의 

영으로 경건한 처녀를 통해 태어났으며, 공적 삶의 기간동안 아픈 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보살폈다. 더욱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예수는 

디오뉘소스보다 더 위대하며 참된 사랑의 신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누가복음은 독자들을 디오뉘소스가 아닌, 더 위대하고 진실한 구원자 

예수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5. 아스클레피오스와 누가복음 속 예수 

복음서는 예수가 그의 공적 삶의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치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것을 포함하여 총 네 번의 치료 이야기를 다루는 데 그치는 반면, 133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134 마태복음,135 누가복음은136 다수의 치료 사건과 

                                                           
133

 육신적 질환: 4:46-54; 5:1-15; 9:1-41; 11:1-44 
134

 정신적 질환(귀신 쫓음): 1:21-28; 1:32-34; 5:1-20; 7:24-30; 9:14-29, 

육신적 질환: 1:29-31; 1:32-34; 1:40-45; 2:1-12; 3:1-6; 5:25-34; 

5:21-42(부활); 7:31-37; 8:22-25 
135

 정신적 질환(귀신 쫓음): 4:23-25; 8:16-17; 8:28-34; 9:32-34; 9:35; 

12:22-30; 15:21-28; 17:14-21, 육신적 질환: 4:23-25; 8:1-4; 8:5-13; 

8:14-15; 8:16-17; 8:22-26; 9:1-8; 9:18-19, 23-26; 9:20-22; 9:27-31; 

9:35; 12:9-14; 12:15-16; 14:34-36; 15:29-31; 19:1-2; 2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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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逐邪) 사건을 다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의 이야기를 접한 

그리스-로마 문화권의 이방인 독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변증가 유스티노스는 『변론』에서 예수를 설명하며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언급한다. 137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병자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행적에 관한 구약의 기록을 들을 

때 아스클레피오스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었다. 138  유스티누스는 예수가 

앉은뱅이, 중풍병자, 태생적 장애를 가진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모두 아스클레피오스의 행적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불구와 중풍병자들과 날 때부터 불구인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고 말할 때, 이것들이 

아스클레피오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ᾧ δὲ ιέγνκελ ρσινὺο θαὶ παξαιπηηθνὺο θαὶ ἐθ γελεηῆο πεξνὺο ὑγηεῖο πεπνηεθέλαη 

αὐηὸλ θαὶ σεθξνὺο ἀλεγεῖξαη, ὅκνηα ηνῖο ὑπὸ Ἀζθιεπηνῦ γεγελῆζζαη ιεγνκέλνηο 

θαὶ ηαῦηα θάζθεηλ δόμνκελ  

(유스티노스, 『변증』 22. 6.) 

                                                                                                                                                    
136

 정신적 질환(귀신 쫓음): 4:33-37; 4:41; 7:21; 8:26-39, 13:10-17, 

육신적 질환: 4:38-39; 4:40; 5:12-16; 5:17-26; 7:1-10; 7:11-17; 7:21; 

8:40-42, 49- 56; 8:43-48; 9:37-45; 17:11-19; 18:35-43 
137

 Minns and Parvis (2009), 136-138; 유스티노스, 『변증』 22. 6. 
138

 유스티노스, 『변증』 5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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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유스티노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언급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 간의 유사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당시 로마인들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139  그러나 『트리폰과의 대화』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가 

예수의 치유 이야기와 유사성을 띠는 이유를 사탄이 예수에 관한 예언들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규탄하며, 보다 배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140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다른 질병들을 치료했다고 전할 때, 

이 자(사탄)가 아스클레피오스에 관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Ὅηαλ δὲ ηὸλ Ἀζθιεπηὸλ λεθξνὺο ἀλεγείξαληα θαὶ ηὰ ἄιια πάζε ζεξαπεύζαληα 

παξαθέξῃ, νὐρὶ ηὰο πεξὶ Υξηζηνῦ ὁκνίσο πξνθεηείαο κεκηκῆζζαη ηνῦηνλ θαὶ ἐπὶ 

ηνύηῳ θεκί;  

(『트리폰과의 대화』, 69.3) 

 

   다른 호교론자들도 유스티노스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본래 단지 인간에 불과했으며, 탐욕 

                                                           
139

 유스티노스, 『변증』 21. 1-2. 
140

 유스티노스, 『트리폰과의 대화』 6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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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번개에 맞아 죽은 존재라며 그의 윤리성을 비판했다. 141 

락탄티우스와 오리게네스 또한 동일한 점을 언급하며 아스클레피오스를 

비판했다.142  

반면,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던 이들 중 일부도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로 

들며 예수와의 비교를 논했다. 켈수스는 아스클레피오스 역시 예수처럼 

놀라운 행적을 보였으며, 미래를 예언하고143 지금도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고 기록했다. 

 

 실로 그리스인들과 야만인들 중 많은 수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자주 봤으며 

아직도 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는 단순한 혼백이 아니고, 에피다우로스, 

코스, 페르가모스같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도시들을 위해 치료하고 

선행을 베풀며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해 주는 것을 말입니다.   

 Ἀζθιεπηόλ γε κὴλ πνιὺ ἀλζξώπσλ πιῆζνο ιιήλσλ ηε θαὶ βαξβάξσλ ὁκνινγεῖ 

πνιιάθηο ἰδεῖλ θαὶ ἔηη ὁξλ, νὐ θάζκα αὐηὸ ηνῦην, ἀιιὰ ζεξαπεύληα θαὶ 

εὐεξγεηνῦληα θαὶ ηὰ κέιινληα πξνιέγνληα ὅιαηο πόιεζηλ ἀλαθεηκέλαηο αὐηῶ, νἷνλ 

ηῇ πηδαύξῳ θαὶ ηῇ Κῶ θαὶ ηῇ Πεξγάκῳ.  

(켈수스, 『참된 말씀』 3.24-25)
 144

 

                                                           
141

 테르툴리아누스, 『변증론』 14.5. 
142

 오리게네스, 『켈수스를 논박함』 3.23, 락탄티우스, 『신의 교훈』 1.10.1-2 

143
 호프만(Joseph Hoffmann)의 On the True Doctrine: A Discourse Against 

the Christians(1987), 69 참고. 
144

 Otto Glöckner 의 편집본(1924) 17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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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는 『갈릴리아인들에 반대하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기독교로부터 배운 성경적 지식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차용하며, 

그를 신의 아들이자 신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는 기독교를 반박하며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그리스-로마의 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45  

   이처럼 양 진역은 예수와 아스클레피오스 중 한쪽에 공격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 자체가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이 깊이 

자리 잡은 로마 제국에서, 예수와 아스클레피오스가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접한 

당시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예수와 아스클레피오스 간의 구체적인 유사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유사성이 앞서 살핀 호교론자들의 주장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걸림돌이기만 했을까? 아니면, 이를 통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5.1.  유사성에 따른 누가복음의 특징 

                                                           
145

 Greenwood (2017), 49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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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와 아스클레피오스에 관한 문헌들을 비교하기에 앞서, 필자는 

누가복음을 아스클레피오스 신화와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겠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으로 여겨졌던 만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였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누가복음이 타복음서에 

비해 여러 면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화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과 성장기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출생과 성장기 이야기와 유사성을 가진다. 아기를 

만나러 온 목자들이나, 아기에 관한 직접적 예언은 누가복음과 

아스클레피오스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아스클레파오스가 

병자를 찾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의 

공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온 민족을 향한 보편적 역할과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146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게네사렛과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치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누락시킨 듯 보인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스클레피오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죽은 

                                                           
146

 예를 들어, 누가복음 2 장 10 절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2 장 25-32 절에서 시므온의 예언도 열방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언급한다. 3 장 23-38 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계보가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기록도 예수의 구원이 유대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4 장 25-27 절에서의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방인들이었으며 7 장 1-10 절에서 예수가 

살린 종의 주인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은 예수가 유대인을 

너머 온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임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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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147  따라서, 

누가복음은 아스클레피오스 신화와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음서라 할 

수 있다.    

 

5.2.  신이 된 아스클레피오스 

호메로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단지 ‘나무랄 데 없는 의사’(ἀκύκνλνο 

ἰεηῆξνο)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148  그러나 후대의 기록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신적 기원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며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예컨대, 호메로스 찬가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아폴론과 

코로니스의 아들로 묘사한다. 

 

병자들의 의사 아스클레피오스를 노래하기 시작한다, 

아폴론의 아들을. 고귀한 코로니스가 그를 낳았도다, 

도티온 평야의 왕 플레기아스의 딸이. 

Ἰεηῆξα λόζσλ Ἀζθιεπηὸλ  ἂξρνκ‟ ἀείδεηλ  

πἱὸλ Ἀπόιισλνο ηὸλ ἐγείλαην δῖα Κνξσλὶο  

Γσηίῳ ἐλ πεδἰῳ θνύξε Φιεγύνπ βαζηιῆνο.   

                                                           
147

 마태복음(9:18-26)과 마가복음(5:21-43) 그리고 누가복음((8:40-56)은 

모두 동일하게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이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7:11-23)도 포함한다.  
148

 호메로스, 『일리아스』 4.194, 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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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호메로스 찬가』 1-3) 

 

핀다로스 또한 아스클레피오스를 반신반인 영웅(ἥξνα)이자 온갖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자(ἀιθηῆξα)로 기록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테살리아 왕 플레기아스의 딸 코로니스는 아폴론과의 관계를 통해 

아스클레피오스를 임신하게 된다. 그러나 임신 중이던 코로니스가 

아르카디아 출신의 이스퀴스와 관계를 맺자, 이에 분노한 아폴론은 

아르테미스를 보내 코로니스를 처형하게 했다. 이후 아폴론은 화장더미 

위에 놓인 코로니스의 육신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건져내었다고 한다.149 

오비디우스와 위아폴로도로스의 기록도 이에 유사하며, 코로니스를 죽인 

자가 아르테미스가 아닌 아폴론이었다는 조금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150  

에피다우로스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플레기아스가 에피다우로스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폴론의 아들을 임신한 코로니스가 

동행하였으며, 그곳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출산했다고 한다. 151  이와 

상반되는 전승도 존재하는데, 아스클레피오스가 메세니아 왕 레우키포스의 

딸 아르시노에와 아폴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파우사니아스는 이에 관하여, 아폴론파네스가 델피의 무녀에게 이 

이야기의 진위를 물었고, 무녀가 아르시노에가 아닌 코로니스가 

                                                           
149

 핀다로스, 『퓌토 송시』 3. 1-44. 
150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2. 542-639.; 위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10.3-4.1 
151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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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클레피오스의 어머니라고 답했다고 기록한다. 152  이를 바탕으로 

파우사니아스는 아르시노에의 이야기가 헤시오도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메세니아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인들 중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153  

  아폴론은 태어난 아스클레피오스를 케이론에게 맡겨 의술을 배우게 

했으며, 케이론의 지도 아래 그는 뛰어난 의사로 성장했다. 154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몇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핀다로스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사로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며 부를 얻었고 재물에 눈이 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천륜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에 분노한 제우스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155 

한편 디오도로스는 아스클레피오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다수 살리자 하데스가 이를 문제 삼으며 제우스에게 고발했고, 결국 

제우스가 그를 죽였다고 기록한다.156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점을 

공유한다. 히기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152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26.7 
153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26.7; 헤시오도스, 『여인 열전』 53a, b. 
154

 핀다로스, 『퓌토 송시』 3.41-54;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2. 630-

648;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3.10.3-4. 
155

 핀다로스, 『퓌토 송시』 3.55-60. 
156

 디오도로스, 『역사총서』 4.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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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적 공헌을 인정하여 그를 하늘의 별자리로 157  올렸고 그의 업적을 

기리며 기억되도록 했다.158  

  의사로서 세운 공헌 덕분에 아스클레피오스는 하늘에서는 별자리로,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널리 숭배받게 되었다.159 현재까지 밝혀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주요 성지인 트리카와 페르가몬, 에피다우로스, 

코스, 아테네, 코린토스를 비롯하여 300 곳이 넘으며, 160  이 신전들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다수가 발견되었다. 이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대중적으로 널리 숭배받은 신임을 보여준다.  

  복음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는 그리스의 이성적 의술이 널리 지지를 받던 

시기였다. 카토는 당시 히포크라테스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의술을 

로마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161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의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의 인기가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마는 기원전 293 년에 공화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각 

지역의 종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폈으며,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이후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는 

기원후 4 세기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157

 오피우코스(ὀθηνῦρνο)로 ‘뱀주인자리’라고 불린다. 여름철 별자리로 84 개의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전갈자리 바로 위에 으뜸별이 위치해 있다. 

지구과학사전(2009) 참고.  
158

 히기누스, 『천문학에 관하여』 2.14; 오비디우스, 『행사력』 6.735-736 
159

키케로는 천상에 머무는 신들뿐 아니라 업적과 선행으로 천상에 있게 된 자들을 

경배하는 인간의 관습에 대하여 말한다. 키케로,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2.24 
160

 Christopoulou-Aletra (2010), 259. 
161

 대 카토, 『농업에 관하여』 3, 6, 8,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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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162 이는 당시 그리스-로마 시대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이 크게 작용하면서도 비이성적 치료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두 치료법이 서로 대치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성적 치료법과 비이성적 

치료법(주술적, 종교적 치료법)은 공존하며 각각 독특한 역할을 

감당했다.163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에도 그리스의 과학적 의술로 

훈련된 의사들은 기원전 1 세기부터 로마 의술의 기준을 형성했다. 그러나 

가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병자를 보살피는 로마의 pater familias 

제도도 유지되었으며, 많은 인파가 신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여전히 신전과 

성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인파들 중 다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지와 곳곳에 자리잡은 아스클레피오스 제단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다.164 

 

5.3.   누가복음과의 유사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로마 전역에서 대중적으로 숭배받았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의 태생부터 누가복음 속 예수와 유사점을 공유한다. 

먼저 아스클레피오스는 제우스의 아들인 신 아폴론과 인간 코로니스(또는 

아르시오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는 거룩한 영에 의해 마리아가 

                                                           
162

 리비우스, 『로마사』 7.27, 4.20-25 
163

 Edelstein (1937), 203.  
164

 Caldwell (2016), 367; Jones-Lewis (2016),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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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다.165 아폴론의 선택을 받은 코로니스나 

아르시오네가 모두 왕족 출신이라는 점과 예수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난다.166  

특히, 다른 아스클레피오스에 관한 문헌들보다 비교적 늦게 쓰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2 권 640-648 행에 등장하는 

아스클레피오스에 관한 오퀴로에의 예언은 예수의 사역과 구속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예언에서 오퀴로에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온 세상(toto... 

orbi)에 건강을 가져오는 자(salutifer)로서 훗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신으로 부활할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그녀가 마음에 예언적 격정을 맞았고  

신에 의해 열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기를 본다. 온 세상에 건강을 가져오는 

  아이여, 자라거라,‛ 그녀가 말했다. ‚너에게 필멸하는 육신들이 자주 

  빚을 지리라. 빼앗긴 영혼들을 되돌릴 

                                                           
165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거룩한 영이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θαὶ ἀπνθξηζεὶο ὁ ἄγγεινο εἶπελ αὐηῇ· πλεῦκα ἅγηνλ ἐπειεύζεηαη έπὶ ζὲ θαὶ δύλακηο ὑςίζηνπ 

ἐπηζθηάζεη ζνη· δηὸ θαὶ γελλώκελνλ ἅγηνλ θιεζήζεηαη πἱὸο ζενῦ.  

(누가복

음 1:35)  
166

 1:27, 32, 69; 2:4, 11; 3: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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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신들께서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것을 다시 줄 수 있음으로써, 오래된 빛으로부터 너는 막히게 될 

것이고 

신들에 의해 창백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신이, 

그저 시체였던 네가 (신이)될 것이고, 두 번 네 운명을 새로이 할 것이다. 

Ergo ubi vaticinos concepit mente furors 

incaluitque deo, quem clausum pectore habebat, 

adspicit infantem ‚toto‛ que ‚salutifer orbi 

cresce puer‛ dixit: ‚tibi se mortalia saepe 

corpora debebunt; animas tibi reddere ademptas 

fas erit; idque semel dis indignantibus ausus 

posse dare hoc iterum flamma prohibebere avita 

eque deo corpus fies exsangue, deusque, 

qui modo corpus eras, et bis tua fata novabis.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2. 6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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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에서도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스가랴, 천사, 시므온, 안나의 

예언들은 이와 유사한 구도를 보여준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이스라엘과 온 

백성(παληὶ ηῶ ιαῶ, πάλησλ ηλ ιαλ)의 구원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ζσηεξίαο, ἀλάζηαζηλ)을 위해 이 땅에 온다고 기록한다.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1:69) 

구원의 지식을 주시기 위하여(1:77)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라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한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2:10-11) 

나의 눈들이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서 주께서 준비하신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2:30-31) 

보라,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자들의 멸망과 다시 섬을 위해 

세워졌다(2:34) 

θαὶ ἤγεηξελ θέξαο ζσηεξίαο ἡκῖλ ἐλ νἴθῳ Γαπὶδ παηδὸο αὐηνῦ...(1:69) 

ηνῦ δνῦλαη γλζηλ ζσηεξίαο ηῶ ιαῶ αὐηνῦ ἐλ ἀθέζεη ἁκαξηηλ αὐηλ, (1:77) 

θαὶ εἶπελ αὐηνῖο ὁ ἄγγεινο· κὴ θνβεῖζζε, ἰδνὺ γὰξ εὐαγγειίδνκαη ὑκῖλ ραξὰλ 

κεγάιελ ἥηηο ἔζηαη παληὶ ηῶ ιαῶ, ὅηη ἐηέρζε ὑκῖλ ζήκεξνλ ζσηὴξ ὅο ἐζηηλ ρξηζηὸο 

θύξηνο ἐλ πόιεη Γαπίδ. (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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ὅηη εἶδνλ νἱ ὀθζαικνί κνπ ηὸ ζσηήξηόλ ζνπ, ὃ ἡηνίκαζαο θαηὰ πξόζσπνλ πάλησλ 

ηλ ιαλ, (2:30-31) 

θαὶ εὐιόγεζελ αὐηνὺο πκεὼλ θαὶ εἶπελ πξὸο Μαξηὰκ ηὴλ κεηέξα αὐηνῦ· ἰδνὺ 

νὗηνο θεῖηαη εἰο πηζηλ θαὶ ἀλάζηαζηλ πνιιλ ἐλ ηῶ Ἰζξαὴι θαὶ εἰο ζεκεῖνλ 

ἀληηιεγόκελνλ(2:34) 

 

   뿐만 아니라, 에피다우로스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출생했을 때 아레스타나스라는 목자(ηῶ πνηκέλη)가 찾아왔으며, 이는 

누가복음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은 목자들(πνηκέλεο)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런데 아레스타나스는 – 이것이 그 목자의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아레스타나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이를 들어 올리기를 

원했다고 한다. 

Ἀξεζζάλαο δὲ - ὄλνκα γὰξ ηῶ ποιμένι ηνῦην ἦλ...   

Ἀξεζζάλαλ... θαζηλ...  εὑξόληα δὲ ἐπηζπκῆζαη ηὸλ παῖδα ἀλειέζζαη·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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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자들은... 서둘러 갔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였다.  

 Καὶ ποιμένερ... θαὶ ἦιζαλ ζπεύζαληεο θαὶ ἀλεῦξαλ ηήλ ηε Μαξηὰκ θαὶ ηὸλ Ἰσζὴθ 

θαὶ ηὸ βξέθνο θείκελνλ ἐλ ηῇ θάηλῃ·  

  (누가복음  2:8, 16) 

 

   이후 케이론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의술을 배운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술을 행하기 시작한다. 파우사니아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는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졌는데, 이는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행적과 그의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는 곧 온 땅과 바다에서 알려졌습니다. 그가 아픈 자들을 찾기를 원했던 

다른 많은 일들과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이 말입니다. 

...ὁ δὲ αὐηίκα ἐπὶ γῆν καὶ θάλαζζαν πᾶζαν ἠγγέλλεηο ηά ηε ἄιια ὁπόζα 

βνύινηην εὑξίζθεηλ ἐπὶ ηνῖο θάκλνπζη θαὶ ὅηη ἀλίζηεζη ηεζλεηαο.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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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조용히 하고 그로부터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내던지고는 그로부터 나왔고 그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에 관한 소리가 주변 지역의 모든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회당에서부터 일어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고통받고 있었고... 예수가 그녀 앞에 서서 열병을 꾸짖었더니 그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다... 해가 질 때, 온갖 질병으로 아픈 자들이 있는 사람 

모두가 예수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손을 올려 그들을 치료했다. 많은 이들로부터 귀신들도 소리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으니 말이다.” 

  θαὶ ἐπεηίκεζελ αὐηῶ ὁ Ἰεζνῦο ιέγσλ· θηκώζεηη θαὶ ἔμειζε ἀπ‟ αὐηνῦ. θαὶ ῥῖςαλ 

αὐηὸλ ηὸ δαηκόληνλ εἰο ηὸ κέζνλ ἐμῆιζελ ἀπ‟ αὐηνῦ κεδὲλ βιάςαλ αὐηόλ... καὶ 

ἐξεποπεύεηο ἦσορ πεπὶ αὐηοῦ εἰρ πάνηα ηόπον ηῆρ πεπισώπος. Ἀλαζηὰο δὲ ἀπὸ 

ηῆο ζπλαγσγῆο εἰζῆιζελ εἰο ηὴλ νἰθίαλ ίκσλνο. πελζεξὰ δὲ ηνῦ ίκσλνο ἦλ 

ζπλερνκέλε ππξεηῶ κεγάιῳ... θαὶ ἐπηζηὰο ἐπάλσ αὐηῆο ἐπεηίκεζελ ηῶ ππξεηῶ θαὶ 

ἀθῆθελ αὐηήλ... Γύλνληνο δὲ ηνῦ ἡιίνπ ἅπαληεο ὅζνη εἶρνλ ἀζζελνῦληαο λόζνηο 

πνηθίιαηο ἤγαγνλ αὐηνὺο πξὸο αὐηόλ· ὁ δὲ ἑλὶ ἑθάζηῳ αὐηλ ηὰο ρεῖξαο ἐπηηηζεὶο 

ἐζεξάπεπελ αὐηνύο. ἐμήξρεην δὲ θαὶ δαηκόληα ἀπὸ πνιιλ θξ[απγ]άδνληα θαὶ 

ιέγνληα ὅηη ζὺ εἶ ὁ πἱὸο ηνῦ ζενῦ... ὁ δὲ εἶπελ πξὸο αὐηνὺο ὅηη θαὶ ηαῖο ἑηέξαηο 

πόιεζηλ εὐαγγειίζαζζαί κε δεῖ ηὴλ βαζηιείαλ ηνῦ ζενῦ, ὅηη ἐπὶ ηνῦην ἀπεζηάιελ.  

(누가복음 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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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시의 성문에 (예수가) 가까이 왔을 때, 보라, 그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들려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리고 많은 도시의 무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주(예수)가 그녀를 

가여워하였고 그녀에게 말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나아가 그 관을 

만졌고, (관을) 나르는 자들은 멈춰섰다. 그리고 그(예수)가 말했다, 

“청년아,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자 두려움이 

모두를 사로잡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이 말이 유대 온 지역에 그리고 주변 전역에 퍼졌다. 

ὡο δὲ ἤγγηζελ ηῇ πύιῃ ηῆο πόιεσο, θαὶ ἰδνὺ ἐμεθνκίδεην ηεζλεθὼο κνλνγελὴο 

πἱὸο ηῇ κεηξὶ αὐηνῦ θαὶ αὐηὴ ἦλ ρήξα, θαὶ ὄρινο ηῆο πόιεσο ἱθαλὸο ἦλ ζὺλ αὐηῇ. 

θαὶ ἰδὼλ αὐηὴλ ὁ θύξηνο ἐζπιαγρλίζζε ἐπ‟ αὐηῇ θαὶ εἶπελ αὐηῇ· κὴ θιαῖε. θαὶ 

πξνζειζὼλ ἥςαην ηῆο ζνξνῦ, νἱ δὲ βαζηάδνληεο ἔζηεζαλ, θαὶ εἶπελ· λεαλίζθε, ζνὶ 

ιέγσ, ἐγέξζεηη. θαὶ ἀλεθάζηζελ ὁ λεθξὸο θαὶ ἤξμαην ιαιεῖλ, θαὶ ἔδσθελ αὐηὸλ ηῇ 

κεηξὶ αὐηνῦ. ἔιαβελ δὲ θόβνο πάληαο θαὶ ἐδόμαδνλ ηὸλ ζεὸλ ιέγνληεο ὅηη 

πξνθήηεο κέγαο ἠγέξζε ἐλ ἡκῖλ θαὶ ὅηη ἐπεζθέςαην ὁ ζεὸο ηὸλ ιαὸλ αὐηνῦ. καὶ 

ἐξῆλθεν ὁ λόγορ οὗηορ ἐν ὅλῃ ηῇ Ἰοςδαίᾳ πεπὶ αὐηοῦ καὶ πάζῃ ηῇ πεπισώπῳ.  

     (누가복음 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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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클레피오스 전승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료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에피다우로스 신전의 비문들에는 다양한 질병 치료 사례가 

등장하며, 이 기록들은 예수가 행한 치유의 기적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비문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는 눈이 먼 자들을 치료했다.167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비롯하여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자도 치료했는데,168 

누가복음에서 예수도 자신에게 찾아와 간청하던 눈먼 걸인을 치료하여 

그의 눈을 열어준다. 

 

 아테네인 중 암브로시아는 외눈박이었다. 어딘가에서 그 

신(아스클레피오스)께 간구자로서 왔다...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봤다. 그 

신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를 온전케 하겠다고... 

이것들을 말하고는 아픈 눈을 잘라내고 어떤 약을 붓는 (것처럼 보였다). 

낮이 되었고 그녀는 온전해져서 떠났다... 

Ἀκβξνζία ἐμ  Ἀζαλλ [ἁηεξό]πη[η]ιινο
169

. ἱθέηηο ἦιζε πνὶ ηὸλ ζεόλ... 

ἐγθαζεύδνπζα δὲ ὂςηλ εἶδε· ἐδόθεη νἱ ὁ ζεὸο ἐπηζηὰο [εἰπεῖλ], ὅηη ὑγηῆ κελ ληλ 

πνηεζνῖ... εἴπαλ [ηα δὲ ηαῦη]α ἀλζρίζζαη νὑ ηὸλ ὄπηηιινλ ηὸλ λνζνῦληα θαὶ  

θάξκ[αθόλ ηη ἐγρέ]αη· ἁ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ὑγηὴο  ἐμῆιζε...  

(에피다우로스 신전비문 Stele A 4) 

                                                           
167

 에피다우로스 신전의 비문은 2 개가 온전하며 각각 20, 23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다른 비석 조각들을 고려하면 약 70 여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파우사니아스는 더 많은 비석들이 있었다고 『그리스 이야기』 2 권에서 

언급한다.  비문의 양식과 문자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기원전 4 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LiDonnici (1995), 1, 15-17. 
168

 LiDonnici (1995), 89-99. i.e., Stelle A 4, 18, 20 et al. 
169

 ἑηεξόθζαικνο의 도리아식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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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타스는 할리케 지역 출신이다. 그는 소경이었는데 꿈을 봤다. 그 

신(아스클레피오스)이 그에게 와서 손가락들로 눈을 띄우고 그가 가장 

먼저 그 신전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만 같았다.
170

 낮이 되었고 그는 

온전한 상태로 떠났다. 

 Ἀιθέηαο ἁιηθόο. Οὗηνο ηπθιὸο ἐὼλ ἐλύπληνλ εἶδε· ἐδόθεη νἱ ὁ ζεὸο πνηειζὼλ ηνῖο 

δαθηύινηο δηάγεηλ ηὰ ὄκκαηα θαὶ ἰδεῖλ ηὰ δέλδξε πξηνλ ηὰ ἐλ ηῶ ἱαξῶ. ἁ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ὑγηὴο ἐμῆιζε...  

(Stele A 18) 

 

 헤르미오네 출신 뤼손은 보지 못하는 아이다. 그는 깨어있던 중에 신전 

주변에 있던 개에 의해 치료받고는 온전한 상태로 떠났다. 

 Λύζνλ ξκηνλεύο παῖο ἀτδεο. νὗ[ηνο] ὕπαξ ὑπὸ θπλὸο ηλ θαηὰ ηὸ ἱαξὸλ 

ζε[ξαπ]επόκελνο ηνὺο ὀπηίιινπο ὑγ[ηὴ]ο ἀπῆιζε...  

(Stele A 20) 

 

 한 남성은 맹인이었다. 그는 욕실에서 기름병을 잃어버렸다.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에게 신(아스클레피오스)이 기름병을 큰 침실 안에서 

                                                           
170

 Stele A 18 에서 ‘나무들을 보는 것만 같았다’는 표현은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8 장 22-26 절은 벳세다에서 눈 먼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 예수는 자신의 침을 그의 눈에 뱃고 손을 얹은 뒤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눈이 멀었던 자는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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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도록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말이다. 낮이 되자, 

하인이 그가 찾도록 인도했다. 그 침실로 들어간 후 그는 갑자기 그 

기름병을 봤으며 이것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ἀλὴξ ηπθιόο· [νὗηνο ἐλ ηῶ βαιαλείῳ ηὰι ιάθπζνλ ἀπέβαιε· ἐγθνηκηδνκέλῳ δὲ 

[ἐδόθεη νἱ θάκελ] ὁ ζεὸο ἐλ ηη θιηζίαη ηη κεγάιαη καζηεύεηλ ηὰλ [ιάθπζνλ, ἐπὶ 

δεμη]ὰ εἰζπνξεπνκέλῳ. ἁ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 ἄγε ληλ [ὁ ζεξάπσλ πνὶ κάζηεπζηλ· 

εἰζπνξεπζεὶο δὲ εἰο ηὰλ θιηζίαλ εἶδε [ηὰι ιάθπζνλ ἐ]μαπίλαο θαὶ ἐθ ηνύηνπ ὑγηὴο 

ἐγέ[λεην].  

(stele C 22) 

 

 예수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맹인이 길 곁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가는 무리로부터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치며 말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가 조용하도록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는 멈춰섰고 그를 자신에게로 이끌도록 명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주여,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즉시 그가 다시 봤고 그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온 백성이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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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έλεην δὲ ἐλ ηῶ ἐγγίδεηλ αὐηὸλ εἰο Ἰεξηρὼ ηπθιόο ηηο ἐθάζεην παξὰ ηὴλ ὁδὸλ 

ἐπαηηλ. ἀθνύζαο δὲ ὄρινπ δηαπνξεπνκέλνπ ἐππλζάλεην ηί εἴε ηνῦην. ἀπήγγεηιαλ 

δὲ αὐηῶ ὅηη Ἰεζνῦο ὁ Ναδσξαῖνο παξέξρεηαη. θαὶ ἐβόεζελ ιέγσλ· Ἰεζνῦ πἱὲ 

Γαπίδ, ἐιέεζόλ κε. θαὶ νἱ πξνάγνληεο ἐπεηίκσλ αὐηῶ ἵλα ζηγήζῃ, αὐηὸο δὲ πνιιῶ 

κιινλ ἔθξαδελ· πἱὲ Γαπίδ, ἐιέεζόλ κε. ζηαζεὶο δὲ ὁ Ἰεζνῦο ἐθέιεπζελ αὐηὸλ 

ἀρζῆλαη πξὸο αὐηόλ. ἐγγίζαληνο δὲ αὐηνῦ ἐπεξώηεζελ αὐηόλ· ηί ζνη ζέιεηο 

πνηήζσ; ὁ δὲ εἶπελ· θύξηε, ἵλα ἀλαβιέςσ. θαὶ ὁ Ἰεζνῦο εἶπελ αὐηῶ· ἀλάβιεςνλ· ἡ 

πίζηηο ζνπ ζέζσθέλ ζε. θαὶ παξαρξῆκα ἀλέβιεςελ θαὶ ἠθνινύζεη αὐηῶ δνμάδσλ 

ηὸλ ζεόλ. θαὶ πο ὁ ιαὸο ἰδὼλ ἔδσθελ αἶλνλ ηῶ ζεῶ.  

(누가복음 18:35-43) 

 

비문에는 이외에도 아스클레피오스가 손가락 대부분이 마비된 

자(ἀθξαηεῖο)부터 171  전신이 마비된 자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172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누가복음도 예수가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일으키고 손이 마른 자를 회복시켰다고 전하고 있다.173 또한, 

두 기록은 모두 피부병의 일종인 수종병(ὕδξσς)을 치료하는 사건도 담고 

있다.174 

 

                                                           
171

 LiDonnici (1995), 87, i.e., Stelle A 3. 
172

 LiDonnici (1995), 87, 113. i.e., Stelle A 15, B 18, C 14,21. 
173

 누가복음 5.17-26; 마가복음 2.1-12; 마태복음 9.1-8 
174 LiDonnici (1995), 97. i.e., Stelle B 1; 누가복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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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의 손가락들이 하나 빼고는 힘이 없는(마비된) 사람이 신께로 

간구자로서 왔다... 잠이 들자 그는 환상을 보았다... 낮이 되었고 온전한 

상태로 떠났다. 

 Ἀλὴξ ηνὺο ηο ρεξὸο
175

 δαθηύινπο ἀθξαηεῖο ἔρσλ πιὰλ ἑλὸο ἀθίθεην πνὶ ηὸλ ζεὸλ 

ἱθέηαο... ἐγθαζεύδσλ δὲ ὄςηλ εἶδε...  ἁ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ὑγηὴο ἐμῆιζε.  

(Stele A 3)  

 

 람프사코스 사람 헤르모디코스는 몸이 마비였다.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아스클레피오스가) 치료해주었고 밖으로 나가서 신전 안으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돌을 나르라고 명령했다. 그는 신전 앞에 놓여있는 돌을 

날랐다.  

ξκόδηθνο Λακςαθελὸο ἀθξαηὴο ηνῦ ζώκαηνο. Σνῦηνλ ἐγθαζεύδνληα ἰάζαην θαὶ 

ἐθειήζαην ἐμειζόληα ιίζνλ ἐλεγθεῖλ εἰο ηὸ ἰαξὸλ ὁπόζζνλ δύλαηην κέγηζηνλ· ὁ δὲ 

ηὸκ πξὸ ηνῦ ἀβάηνπ θείκελνλ ἤληθε.
176

  

(Stele A 15) 

 

 아르고스 출신 클레이메네스는 몸이 마비였다. 그는 신전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환상을 봤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하리라고, 그러나 온전한 

상태로 보내주리라고. 낮이 되었고 안 아픈 상태로 떠났다.  

                                                           
175

 LSJ, s.v. ‚ρεηξ,‛ 9th ed., 1996: ‚gen. ρεξόο Alcm. 32, IG42(1).121.22 

(Epid., iv B. C.).‛  
176

 LSJ, s.v. ‚θέξσ,‛  ‚ἤνῐκα is found in the foll. Dialect forms; 3 sg. 

/hnike IG4
2
(1).121.110(Epid., iv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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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ιεηκέλεο Ἀξγεῖξνο ἀθξαηὴο [ηνῦ ζώκαηνο· νὗηνο ἐιζὼλ εἰο ηὸ ἄβα]ηνλ 

ἐλεθάζεπδε θαὶ ὄςηλ εἶδ[ε... ηνηνῦηνλ πνηεζνῖ, ἀιι‟ ὑγηῆ ἀπνπ[εκςνῖ. ἁ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ἀζ]θεζὴο ἐμῆιζε.  

(Stele B 17) 

 

 퀴르나 출신 이아이토스. 그는 그의 무릎들이 마비되게 되었다. 잠이 

들었고 꿈 속 환상을 보았다... 낮이 되었고 온전한 상태로 떠났다. 

 Γίαηηνο Κύξλ[ηνο· νὗηνο ἀθξαηὴο ἐὼλ ἐηύγρα]λε ηλ γνλάησλ· ἐγθαζεύδσλ δὲ 

ἐλύ[πληνλ εἶδε... ἁκέξαο δὲ εελνκέλαο ὑγ[ηὴο ἐμῆιζε.  

(Stele B 18)  

 

... 몸이 마비된 자가... 환상을 봤다. (~한 것으로 보였다)... 온전하게 

되었다...   

[ - - - - - - - - - - ... ὁ δεῖλα] ἀ[θξα]ηὴο ηνῦ ζ[ώ]κ[α][ηνο - - - - - - -  ...  - - - - - 

ἐλύπλ]ηνλ [εἶ]δε· ἐδό - - - - - -  ... ὑγηὴο ἐγέλε - - - - - - ]   

(Stele C 14) 

 

 다모스테네스는 ...  다리가 마비였다. 그는 신전 안으로 침대 위에 뉘인 

채로 왔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왔는데, 안에서 잠을 잤고 환상을 봤다... 그 

신은 그에게 네 달동안 신전 안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그 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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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지자, 그는 아바톤 안으로 두 지팡이와 함께 들어왔고 온전한 상태로 

떠났다. 

Γακνζζέλεο [ - - - - - ] ἀθξαηὴο ηλ ζ]θειέσλ.
177

 Οὗηνο ἀθίθεην εἰο ηὸ ἱαξὸλ ἐπη 

[θιίλαο θαὶ ἐπὶ βαζηεξίαο] ἀπεξεηδόκελνο πεξηεπνξεύεην ἐγθνηκαζὲηο δὲ ὄςηλ 

εἶδε]· ἐδόθεη νἱ ὁ ζεὸο πνηηάμαη 
178

ηεηξάκελνλ ἐλ ηῶ ἱαηῶ πξαξκέλεηλ ...  

ηειεπηαίαηο ἁκέξαηο εἰζειζὼλ εἰο ηὸ ἄβαη]νλ
179

 κεηὰ δύν βαθηεξηλ ὑγηὴο ἐμῆιζε.  

(Stele C 21)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가 치료한 질병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다가갈 때 보여주는 태도와 언행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손가락이 마비된 자의 꿈 속에 나타나, 그가 믿음이 

없다며 „아피스토스‟(ἀπηζηνο)라는 별명을 지어준 후 병을 치료한다.180 이는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방식으로 믿음을 일깨우는 행위로 

보인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설교를 

                                                           
177

 헤어초크(Herzog)가 복원한 것을 따른다. LiDonnici (1995), 128-129. 
178

 LSJ, s.v. ‚πξνζηαζζσ,‛ ‚πνηηηάζζσ IG12(1).155.91… also πνηηάζζσ 

IG42(1).122.39, al. (Epid.)…‛  
179

 ἄδυτον 과 교호적으로 쓰였던 이름이며 주로 신전 입구로부터 가장 먼 안쪽에 

위치하여 사제들이나 남성 방문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던 곳을 뜻한다.  
180

 LiDonnici (1995), 86-87. i.e., Stelle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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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청중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ιηγόπηζηνο)라고 부른다. 이 또한 

질책이라기보다 신뢰와 헌실을 독려하는 말이다.181 

 

‚...실로 이전에 네가 그들을, 그들이 믿지 못할만하지 않았음에도, 믿지 

않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피스토스’다.‛ 낮이 되자 그는 

온전하여진 상태로 떠났다.  

ὅηη ηνίλπλ ἔκπξνζζελ ἀπηζηεηο αὐην[ῖ]ο νὐθ ἐνπζηλ ἀπίζηνηο, ηὸ ινηπὸλ ἔζησ ηνη,‟ 

θάκελ, «Ἄπηζηνο ὄλ[νκα]. ἑκέξαο δὲ γελνκέλαο ὑγηὴο ἐμῆιζε.  

(stelle A 3) 

 

 허나 들에 오늘 있다가 내일 화로 속으로 던져지는 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입히신다면, 얼마나 더 너희를 (옷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εἰ δὲ ἐλ ἀγξῶ ηὸλ ρόξηνλ ὄληα ζήκεξνλ θαὶ αὔξηνλ εἰο θιίβαλνλ βαιιόκελνλ ὁ 

ζεὸο νὕησο ἀκθηέδεη, πόζῳ κιινλ ὑκο, ὀιηγόπηζηνη.  

    (누가복음 12:28) 

   

                                                           
181

 마태복음 14 장 22-33 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문맥상 그 의미는 누가복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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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건은 모두 애정 어린 친근함과 독려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아스클레피오스가 환자들과 나눈 대화는 그의 친근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스클레피오스는 한 아이에게 치료해주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냐고 묻고, 그 아이는 주사위 10 개를 드리겠다고 말한다. 이 말에 

아스클레피오스는 크게 웃으며 아이를 치료해준다.182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 모두 앉은뱅이(ρσιόο)도 치료하는데, 

여기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의 치료 방법을 통해 유쾌함과 친근함을 

드러낸다. 183  예를 들어, 니카노르라는 한 앉은뱅이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앉아 치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자신의 

목발을 가지고 도망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이를 

뒤쫓았고, 이로써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유쾌함은 다소 근엄하고 

거리감이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른 아스클레피오스만의 독특한 친근함을 

드러낸다. 이런 기록들은 태생적으로 인간과 신의 경계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사람들이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친근함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인간과 같은 삶을 

살고,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돌보던 예수와 닮아 있다. 이처럼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는 그들이 치료한 질병,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친근하고 자애로운 모습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182

 LiDonnici (1995), 97, i.e., Stelle A 8. 
183

 LiDonnici (1995), 97., i.e., Stelle A 16; 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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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갖는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 

예수도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른다. 그리고 

예수는 그 댓가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또한, 두 인물은 모두 

죽음에서 부활하는데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의 공덕을 높이 산 제우스에 

의하여 별자리가 되고 올림포스로 승천하여 신이 되는 한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184  

 

5.4. 소결론: 유사성과 차별성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는 출생에서 행적,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사성은 분명 당시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사안이었으며 호교론자들과 반기독교적 논쟁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일부는 이 유사성을 통해 두 인물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모방한 것이라 배척했으나, 이 유사성이 단순히 부정적인 역할만 

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과 예수의 

유사성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4

 로마서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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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와 예수는 단순히 유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가진 차별성도 존재한다. 출생 과정에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코로니스의 불충실로 인해 비극적 배경을 가지지만, 예수는 마리아가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음으로써 태어난다. 행적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로 주로 육체적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 즉, 예수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선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죽음과 부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자를 

살리는 행위로 신들의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우스나 하데스의 

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한다. 이후 그는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아 부활하지만 

그의 부활의 영향력은 스스로를 살린 정도에 미친다. 반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행위는 앞으로 그의 구원활동으로 찾아올 온 민족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조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행동은 신의 뜻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한 행동이었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를 

스스로가 대신 짊어진 결과였으며 그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는 신적 구원의 정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별성은 독자들에게 유사성과는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유사성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면, 차별점들은 아스클레피오스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로서 예수를 강조함으로써 예수가 단순한 치유의 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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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자라고 드러내며 

독자들을 그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누가복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스-로마 문학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예수의 수태고지는 『아프로디테 찬가』에 

등장하는 수태고지와 유사성을 보인다. 구약성경의 수태고지들과 예수의 

수태고지가 공유하는 특징 외에도, 찬가에 묘사된 로마의 시조 

아이네아스의 수태고지와도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도왔을 

것이다. 동시에, 예수가 아이네아스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차별점을 통해 

독자들에게 더 위대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에게 강림하는 

묘사는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신적 존재가 새의 형태로 변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는 독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더욱 친숙하게 인식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적 개입을 통해 영웅들에게 용기와 

힘을 부여하던 문학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인류 구원이라는 신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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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로마 문학 속 영웅들과는 구별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제시한다. 이는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와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누가복음이 단순히 유대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그리스-로마 문학적 요소를 

통합한 복합적 저작일 수 있음을 밝혔다.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의 

배경에는 저자와 독자, 그리고 당시 문화적 맥락이 있다. 특히, 누가가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점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도행전에서 서사의 주어가 3 인칭에서 1 인칭 복수로 바뀌는 

‘We Sections’는 누가가 실제로 선교여행에 동참했음을 시사한다. 185 

선교여행 중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활용했던 전략 중 하나는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적 요소를 선교에 통합하는 것이었다.186 예를 들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설교는 이를 잘 보여준다. 

                                                           
185

 사도행전 16:10-17; 20:5-15; 21:1-18; 27:1-28:16 을 보면 3 형식으로 

전개되던 글이 1 인칭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묻 학자들은 다른 문헌에서 

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거나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 

정도로 평가하나, 피츠마이어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We Sections’을 누가가 

선교여행에 동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논한다. Fitzmyer (1981), 36; Bock 

(1994), 4; Campbell (2007) 참고.  
186
바울은 코린토스에 있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Σνῖο ἀλόκνηο ὡο ἄλνκνο (ἐγελόκελ), κὴ ὢλ ἄλνκνο ζενῦ ἀιι‟ ἔλλνκνο  Υξηζηνῦ, ἵλα 

θεξδάλσ ηνὺο ἀλόκνπ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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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들이 얼마나 심히 종교적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며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ἄλδξεο Ἀζελαῖνη, θαηὰ πάληα ὡο δεηζηδαηκνλεζηέξνπο ὑκο ζεσξ. δηεξρόκελνο γὰξ θαὶ 

ἀλαζεσξλ ηὰ ζεβάζκαηα ὑκλ εὗξνλ θαὶ βσκὸλ ἐλ ᾧ ἐπεγέγξαπην 

Ἀγλώζηῳ ζεῶ. 

    ὃ νὖλ ἀγλννῦληεο εὐζεβεῖηε, ηνῦην ἐγὼ θαηαγγέιισ ὑκῖλ.  

(사도행전 17:22-23)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며 이러한 전략들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누가는 복음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전략을 본받아, 그리스-로마 문학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독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예수가 단순히 위인이나 신화적 존재를 

                                                                                                                                                    
(고린도전

서 9:19)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권에 있는 비신자들을 

지칭한다. 즉, 그가 선교대상자들의 문화와 관습을 선교를 위한 교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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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참된 신인이자 구원자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연구에서 더 깊고 넓게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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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arallels Between the Gospel of 

Luke and Greco-Roman Literature 

PARK. YONS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arallels between the Gospel of Luke 

in the New Testament and ancient Greco-Roman literature, 

exploring how the portrayal of Jesus in Luke’s Gospel was 

shaped to resonate with Gentile readers familiar with Greco-

Roman culture. By incorporating recognizable narratives and 

symbols, the Gospel of Luke extends beyond its connections to 

the Hebrew Bible and demonstrates thematic and linguistic 

affinities with ancient Greco-Roman works such as the Hymn 

to Aphrodite, the Iliad, and the Ody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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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nciation of Jesus exhibits notable similarities to the 

birth narrative of Aeneas in the Hymn to Aphrodite, particularly 

in its emphasis on royal lineage and eternal sovereignty. 

Likewise, the depiction of the Holy Spirit descending in the 

form of a dove at Jesus’s baptism recalls the transformation of 

divine beings in Greco-Roman literature. Furthermore, the 

theme of Jesus’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bear notable 

resemblance to the mythological narratives of Dionysus and 

Asclepius. 

This study highlights how the Gospel of Luke aligns with the 

broader Mediterranean cultural context, integrating both Jewish 

and Greco-Roman traditions. At the same time, it explores the 

unique portrayal of Jesus in Luke’s Gospel, proposing that the 

text not only engages with Greco-Roman literary conventions 

but also distinguishes Jesus as a figure beyond conventional 

mythological paradigms. In doing so, the Gospel effectively 

communicated the identity and mission of Jesus to a diverse 

readership within the Greco-Rom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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